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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이사장 최소연

차인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만

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절제하고 미리미리 환경보호에 앞장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

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했습니다. 순간의 과욕으로 많

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우리가 생활화하고 있는 차문화 보급은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아

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청소년들한테 차문화 예절지도, 전국차인큰잔치 

및 차의날 개최, 차음식경연대회 등 다양한 차문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

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차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차문화 운동을 한가한 주부들의 신선놀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역경을 견디고 오늘의 차문화

를 일궈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우리 협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하계연수회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하계연수회

에 「경수연 진헌다례」가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웃어른을 모시고 

장수를 기원하는 「경수연 진헌다례」를 우리 협회가 발굴·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수연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어르

신들의 삶과 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젊은 세대가 전통 가치를 이

해하고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현하는 것 또한 차인

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

화를 개발 보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하

계연수회 때 펼쳐진 「경수연 진헌다례」를 더욱더 발전시켜 웃어른께 

공경과 경의를 표현 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개인의 힘은 아주 미미합니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차인 여러분들

이 제 힘의 원천입니다. 협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회원과 교육생을 볼 때마다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제 

힘의 원천이 차인 여러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계연수회 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무척 아쉬웠

습니다. 차인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의 차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한가위는 햇곡식으로 빚은 예쁜 

송편을 나누며 풍요로움과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차문화 발전이라는 소명을 향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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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연 이사장님과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경수연 진헌다례

개최

규방다례 이수자, 임원, 회원, 
내외 귀빈 300여 명 참석 큰 성황

협회ח ૑դ ����֙ �ਘ ��ੌ ҃ӝب 화ࢿदী 

੓ח 호భ ಹܰܰ޷ Ӓܚࠅ٘ےী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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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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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җ ੹통ਸ۾ৈ۞ ӝ ۽ఔਵ߄ ਸߨ׮ 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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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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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해 오신
세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협회 임원, 이수자, 
지부장, 회원 등이 
경수연 진헌다례를 
열다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빈주이자 집례 주관자인 최소연 이사장님께서는 2015

년부터 협회 이사장직을 맡아 오시며, 숱한 어려움 속

에서도 책임감과 헌신으로 협회 발전과 한국 차문화 향

유 전승에 앞장서 왔다. 빈객 차영민 부회장님과 김가

영 부회장님께서도 각각 서울지부장, 교육위원, 자격검

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인재 양성과 차문화 보급

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협회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해 오신 세 분에 대한 존경

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된 경수연 진헌다례의 집례

는 박광옥 협회 부회장과 김구환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이 맡았다. 

수제천 음악이 그랜드볼룸에 울려퍼지면서 집례자인 

김구환 전문사범의 ‘좌우집사자 빈주, 빈객 점시청’이라

고 소리치자, 박광옥 부회장이 ‘좌집사, 우집사는 빈주

와 빈객의 의복을 점검하고 이동 시의 동선과 의례절차

를 설명합니다.’ 라고 홀기를 읽는 것으로 경수연 진헌

다례를 알렸다. 

경수연 내내 풍류 악단의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홀 안

은 흥겨움과 함께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수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빈주 최소연 이사장, 빈객 차영민, 김가영 부

회장. 이수자 대표 강순란 부회장. 선물 증정

식에는 조정미, 박경숙, 서난경, 황미경 지부

장이 했다. 

집사자는 문차남 이수자, 안난희 전문사범. 

봉다관에는 김경자 이사, 전유자, 주순복 전

문사범. 찬인에는 류소영 이수자, 정순영, 허

유진 전문사범. 찬자에는 장효순 이사, 최성

미 전수장학생, 윤라영 전문사범. 행사진행

에는 최지은, 조민진, 정상임 전문사범 등이 

맡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경수연 진헌다례에는 회

원 300여 명과 외부 귀빈 30여 명이 참석하여 

화려하게 펼쳐졌다. 경수연 진헌다례를 알리

는 수제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집례자인 김

구환 전문사범이 한문으로, 박광옥 부회장이 

집례 : 박광옥 부회장, 김구환 전문사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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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읽기 시작했다. 

빈주 최소연 이사장은 빈객들에게 “저에게 이런 과분한 

잔칫상을 마련해 주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

다. 회원 및 임원 여러분께서 경수연 행사를 꼭 해야 한

다고 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껏 즐기기 위해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했습

니다. 참 잘했지요? 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격려가 제

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남은 생애 규방다례 보전

과 발전에 더욱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여

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저는 힘이 없습니

다. 여러분들이 제힘의 원천입니다. 협회에 새롭게 등

록하는 회원과 교육생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제힘의 원천이 이제 어디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한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집 가훈이 ‘남에

게 나이를 알리지 말라’입니다. 제가 교수 정년퇴직 때 

나이가 한번 알려지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데 가서 제 나이를 말하지 마세요. 정말 비밀입

니다.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경수연을 마련해주신 회원님과 이수자님들의 사

랑과 정성 잊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으로 행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행복

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빈객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은 “경사스럽고 뜻깊은 경

수연 진헌다례에 초대 배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격

스럽습니다. 최소연 이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

차영민 부회장김가영 부회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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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민, 김가영 부회장 전회원께 콩설기를 답례품으로 

전달

강원: 녹차 다식

대구경북제1: 송화 다식

서울제2: 흑임자꽃다식. 개성약과, 개성주악, 양갱

수원: 견과류 정과

인천: 과일바구니

전북: 흰색 다식

충북: 노란콩 다식

3단 떡케익: 파이낸셜뉴스 한갑수(본부장), 

YTN 정희인, 나경환(국장), 한국경제 정진욱(부장) 

화환 : 이사모, 무형유산 총연합회

화분(꽃바구니): 단청장 정성길, 목조각장 이방호

·

·
·
·
·
·
·
·
·

·
·

다식을 준비해 주신 지부 및 임원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수무강하길 비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례 

인사를 올렸다.

강순란 이수자 대표는 “우리 협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대한

민국 차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신 최소연 이사장님, 한국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고, 지부장과 자격심

의위원, 교육위원으로서 귀한 역할을 다해주고 계신 차영민 

부회장님과 김가영 부회장님의 경수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삶의 지혜와 따스

한 격려로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세 분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세 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수무강하

시옵소서.”라고 답례했다.

참석한 회원 및 내외 귀빈 모두는 단상에 계신 세 분께 만수

무강을 기원하는 큰 절을 올렸다. ����� ��� ���

����� ��� ��� ����� ��� ���

����� ��� ���

·
·

·
·
·

경남: 견과 모나카

서울제1: 오미자색 다식

아산: 과일바구니

전남: 녹차 오란다

충남: 약식(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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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모(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사모하는 모임) 회원과 서울대학교 국악과 악단 등 외부 인사와 함께

규방다례 이수자, 지부장, 이사, 전수장학생, 임원, 제집사 등이 세 분을 모시고 기념촬영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경수연 진헌다례 기념촬영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
 ੐ਗ
 ղ৻ ӈ١ ࠼ ���ৈ ݺ੉ ଵࢳ

᩶᭸ᑺ(ઁ૘사) � ݺ�

� ᭸ᆜ(૘۹) �ੋ(한문
 ਋ܻ݈) �੄धਸ ૓೯ೞח 사ۈ�߅ � ҟৠ ࠗ회੢
 ӣҳജ ੹문사ߧ

� ᭸ᑺᥥ(૘사੗)�૘۹ܳ חذ 사ۈ� �ੋ � 문차թ ੉ࣻ੗
 উդ൞ ੹문사ߧ

� Ꮶၟ໬(׮ࠉҙ) �차 ׳੉ח 사ۈ� �ੋ � ӣ҃੗ ੉사
 ੹ਬ੗ ੹문사ߧ
 ઱ࣽࠂ ੹문사ߧ

� ᮡᥥ(ଲ੗) �
੢ബࣽ ੉사 � ੋ� �ۈ사 חذ ܳ׮ࠉ ୭޷ࢿ ੹ࣻ੢೟ࢤ
 ਮۄ৔ ੹문사ߧ

� ᮡᤳ(ଲੋ) �
৔ ੉ࣻ੗ࣗܨ � ੋ� �ۈ사 חೞبੋ ੿ࣽ৔ ੹문사ߧ
 ೲਬ૓ ੹문사ߧ

� ḭၟ໬(೴׮ҙ) �차ܳ ৢܻח 사ۈ�

� ૓೯ਃਗ ୭૑਷
 ઑ޹૓
 ੿࢚੐ ੹문사ߧ

(사)한국차문화협회 ӏ۹׮ߑ੄ ߨ׮ਸ ߄ఔਵ۽ ৈ۞ ӝ۾җ ੹통ਸ ࢜܂ѱ ೧ࢳೞৈ 협회 ୭ࣗো ੉사੢


޹ী 차৔ࣽ౹ ש ӣо৔ ࠗ회੢שਸ ݽदҊ ݅ࣻޖъਸ ӝਗೞח |҃ࣻো ૓೴۹׮} ੗ܻܳ ݃۲೮׮� ҃

ࣻো ૓೴ח۹׮ ੹국 ��ѐ ૑ࠗ੄ 회ਗٜש੄ ੸ӓ੸ੋ 협ઑ৬ ૑ਗਵࢿ ۽ҕ੸ਵ۽ ѐ୭೮׮�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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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옥 서울제2지부장과 회원들

서난경 전남지부장과 회원들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만수무강을 기원한 각 지부 회원들

협회 사무처 민달래 팀장, 규방다례보존회 유현주 팀장, 편집장 고만송 등과 함께

23기 차문화대학원생들과 함께

신순호, 김태수 지도위원과 함께

|҃ࣻো ૓೴ח{۹׮ ઑࢶद؀ ੢ࣻܳ ӝਗೞҊ ਓযܲԋ ઓ҃ਸ ಴ೞ؍ ৘धਵ۽
 차문화੄ ৘੺җ ੿न

੉ Ҋझۆ൤ ׸ӟ ӈ઺한 문화ਬ࢑੉׮� 

(사)한국차문화협회ח ӈ઺한 문화ਬ࢑ਸ ߊ੹ ࠁәೞҊ੗ ����֙ |҃ࣻো ૓೴۹׮} ೯사ܳ ѐ୭೮׮� 

한국 차문화 ߊ੹ী ೴न೧ য়न ୭ࣗো ੉사੢שҗ 차৔޹
 ӣо৔ ࠗ회੢שਸ ݽदҊ ૓೴۹ܳ׮ ੤അೞ

ѱ غয Ӓ ੄޷о ؊਌ Ө঻ࣁ �׮ ࠙ԋחࢲ 협회੄ ߊ੹ਸ ਤ೧ пઙ അউҗ ೯사ী ੸ӓ੸ਵ۽ ଵৈೞद


ݴ 한국 차문화੄ ੿୓ࢿ ഛ݀җ ҅ࣁ화ܳ ਤ೧ ௾ ҕ೴ਸ ೧য়࣑ӝী 협회 회ਗٜ੉ ݃਺ਸ ׸ই |҃ࣻো 

૓೴۹׮} ੗ܻܳ ݃۲೮׮� 

����� ��� �������� ��� ���

����� ��� �������� ��� ���

����� ��� ���



차문화  2025 가을

18 19

茶半香初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조화미 교토지부장, 정경희 수원지부장과 회원들

강순란 충남지부장, 연규남 경기지부장, 조정미 부산지부장과 함께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과 회원들

이림 전북지부장과 회원들

박삼숙 이사와 광주지부 회원들

황미경 경남지부장과 회원들

각 지부의 솔선수범이

대회를 큰 성공으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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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특집 1  l  경수연 진헌다례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회원들 박경숙 대구제1지부장과 회원들

김미숙 강원지부장과 회원들

최지원 인천지부장과 회원들

김태임 아산지부장과 회원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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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한국차문화협회

하계연수회 성료

특강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증 수여로 풍성한 결실

협회ח ૑դ �ਘ ��ੌࠗఠ ��ੌө૑ ز ੌ� ߅�উ 

화ࢿद 호భ ಹܰܰ޷ Ӓܚࠅ٘ےীب֙���� ࢲ 

ೞ҅োࣻ회ܳ ѐ୭೮׮� ੹국 ��ѐ ૑ࠗ(ੌࠄ Үష

૑ࠗ ನೣ) 회ਗ(차ੋ) ���ৈ ݺ੉ ੹통한ࠂਸ ੑ

Ҋ ଵࢳ೧ ۹׮(ၟᆜ)Үਭҗ ׮ন한 ౠъਵ۽ ૓೯

 ۽੿য়ࠗఠ ੽ࣻܳ द੘ਵ חೞ҅োࣻ회 �׮঻غ

য়റ �दө૑ ੑपਸ ݃஖Ҋ ѐ회धਸ ೮׮� 

특집 2  l  제65회 하계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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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半香初 특집 2  l  제65회 하계연수회

안선재 수사/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김가영 부회장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식에는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과 국

내외 27개 지부 회원과 임원, 회원, 내외귀빈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와 선고차인에 대

한 묵념에 이어 최소연 이사장의 개회사가 있었

다.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 우리 협회는 매년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연수회를 통해 차문화의 저

변 확대와 회원 상호 간의 교류, 그리고 협회의 비

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

다. 이번 제65회 하계연수회 역시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

식’과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수연 진헌

다례」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수연 진헌다례」

는 조선시대 장수를 기원하고 웃어른께 존경을 표

하던 예식으로, 차문화의 예절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복과 김치, 한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K-문화

콘텐츠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

리 문화 속에 담긴 인간 존중, 배려, 절제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

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지키고 

계승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

다. 우리가 모두 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전통 차문화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

니다.”라고 했다.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 아래 협회가 제창을 마친 다

음 안선재 수사의 “한국 차문화의 역사와 오늘”이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안선재 수사는 한국의 차문화 전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차가 “13세기 한국의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는 가야의 전설적인 여왕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옵니다. 김해지역에서 널리 믿어지는 전설에 

24

최소연 이사장 개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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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최소연 이사장

송윤경 가천대학교 교수 특강

특집 2  l  제65회 하계연수회

따르면, 그녀는 전설적인 아유타국(인도에 있다고 

전해지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여 서기 48

년에 가야의 수로왕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야생차의 기원이 되는 차 씨

앗을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인도에는 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차의 

종류, 차의 재배지, 차의 효능, 차가 가진 힘 등에 

대해서 1시간 30분 동안 열띤 강의를 해 주었다.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송윤경 병원장은 ‘중

년여성 근육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우리 협회 회원 대부분이 여성이 많은 관

계로 송윤경 교수의 특강은 큰 인기를 얻었다.

송 교수는 “바른 자세와 근육의 질이 건강 나이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다양한 자세와 체형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면, 속근육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자목, 굽은 등, 골반 어긋남, 둥근 어

깨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근육과 척추질환에서 송 교수는 자세 교정을 위한 

필수 운동으로 심호흡 – 횡격막 이완과 상체운동

으로 1. Side bending 2. 흉근 스트레칭 3. 광배근 

운동 + 삼두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하체운동으로 1. 무게중심 이동 – 한 다리 뒤

로 2. 한 다리 서기, 3. 엉덩이 근육과 슬곽근, 내전

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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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을 마친 후에는 임명장 수여와 인성차문화예

절지도사 수료식이 열렸다. 신임 교육위원이 된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은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 제1 지부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협회

에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교육위원 전원 추천으로 신임 교

육위원이 된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의 활동을 

기대한다.

이어서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진행되

었다. 전문사범은 준사범과 지도사범을 거쳐 1년 

심화과정을 마친 회원으로, 등록 민간자격인 인성

차문화예절지도사 1급과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

급이 수여된다. 준사범 교육과 지도사범 교육과정

(4학기)을 마친 회원은 각각 인성차문화예절지도

사 3급과 2급의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한 성적 우

수자와 개근상, 공로상, 화목상 등을 시상해 그간

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금까지 수료한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는 총 4000여 명에 달하며 전국 26개 

��ࢲࢶ 사ب차문화৘੺૑ࢿੋ

인은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을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ߧ੄ ળࣻ 사೦  �

하나. 나는 법인단체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하나. 나는 우리 차문화를 생활화하여 애국하고 한국차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 한다.

하나. 나는 식음료의 다양성으로 급변하는 시대 우리 차생활을 국제안목으로 연

구하고 인성차예절 및 질서있는 생활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동-하계 연수 및 차문화 행사에 년1회 이상 참여하고 사범으로서 책임

을 실천한다.

하나. 나는 3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스스로 인격 함양을 

위하여 노력한다.

위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스스로 자격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별도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지도활동을 자숙하겠으며, 자격규정 상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8월 24일

28 29

자격취득자 전체 선서 폐회식

협회 지부장과 임원들

임명장 수여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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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자

특집 2  l  제65회 하계연수회

박경숙 신임 교육위원 임명장 수여

서울제2지부 화목상

개근상

협회 지부 격려금 전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증 수여자

지부와 해외의 교토지부에서 회원 3만여 명이 활

동하고 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매년 3, 9월에 1

년 과정인 한국차문화대학원(전문사범)과 2년 과

정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지도사범)과정을 시

작하며, 매년 200여 명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 밖에 4월에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차문화전‘을, 9월에는 ’전국인설차문화전 차

예절 경연대회’를 열어 미래의 차인을 양성하고 있

다. 

Үਭਤਗ ੐ݺ੢ ࣻৈ

-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ળ사ߧ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3급 자격증 수여자(13명)

૑ب사ߧ

- 개근상(2명) : 상장, 상품(3인 다기)

- 화목상(1팀) : 상장, 상품(3인 다기)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자격증 수여자(11명)

����� ��� �������� ��� ���

����� ��� �������� ��� ���

����� ��� �������� ��� ���



차문화  2025 가을

32 33

茶半香初 기획특집  l  차음식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차음식, 세계화에 앞장서다
2025년 차의 날 차음식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들

ઁ��ഥ 차਺ध҃ো؀ഥীࢲ ୭਋࢚ࣻ을 ࢚ࣻೠ ৔ҟ੄ ঴ҷٜ을 ࣗѐೠ׮� ࢚ࣻ

ࣗхҗ ۨदೖ
 차਺ध을 ٜ݅ѱ ز ػ기 ١을 ࣗѐೠ׮� 이؀ ߣഥ는 Ӓ যٸ ו


঻Ҋغ਷ ੘ಿ이 ୹ಿ݆ ׮ࠁ ҙ람ёٜࠗ۽ఠ ௾ ഐ਽을 ߉ও׮� �ಞ૘੗ ઱�

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사범 류석진입니

다.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45회 차의 날 기

념 제36회 전국 차인 큰잔치’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스

러운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

다.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저는 단순히 차 한 잔을 올

리는 것을 넘어, 차와 다과, 그리고 공간 연출이 하나

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출품작의 

주제는 “설록홍(雪綠紅)”이었으며, 이 한 잔에 계절과 

색,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설록홍 레시피]

① 베이스차 : 국내산 고급 녹차(설록)

② 추출 방식 : 찬물에 6시간 이상 저온 우림

(더치커피 내리는 방식을 응용)으로 깊고 부

드러운 향을 살림

③ 포인트 : 직접 만든 딸기시럽과 우려낸 녹

차와 우유 그리고 맨 위에 가루차의 미세 거

품을 얹어, 초록과 붉은색 대비로 ‘설록홍’의 

이름을 구현

④ 맛의 조화 : 녹차의 은은한 떫음, 딸기의 

차와 다과, 그리고 공간 연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글_전남지부 최우수상 지도사범 류석진

인천광역시 시장상 수상자

산뜻한 단맛, 가루차 거품의 부드러운 질감이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와 조화를 표현

[다과 - 오방색 양갱]

찻자리는 오방색의 의미를 살려 만든 수제 양

갱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오방색 양갱 : 청(靑)·적(赤)·황(黃)·백

(白)·흑(黑)을 각각 표현하여 동서남북과 중

앙, 그리고 오행의 조화를 상징

② 양갱 재료 : 천연색을 내기 위해 가루차, 

당근, 흑임자, 팥, 우유 등을 사용

[찻자리 꾸밈]

① 테이블보 : 은은한 엔틱 자수 테이블보로 

차분한 분위기 연출

② 소품 : 은그릇과 은 크리스털을 사용했습

니다. 이는 조선 시대 선인들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은 제품 식기를 사용하던 전통에서 

빌린 것입니다. 은은 고귀함과 청결을 상징

하며, 음식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믿어져 귀한 

자리에서 애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현대의 찻자리 연출에 

접목하여,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감각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③ 꽃장식 : 연분홍 장미와 소국(小菊)을 작은 

화병에 꽂아 계절감을 살림

④ 차도구 : 가루차 거품기와 현대적인 유리 더

치 티포트를 함께 배치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

이 모든 구성은 ‘차를 통한 나눔과 소통’을 주제로, 

차의 색과 향, 그리고 다과의 맛과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기획했습니다. 다관 속에 우려낸 것

은 단지 차의 향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사람

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남지부에서 함께 배우고 나눈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 덕분입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통 차 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인

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더 많은 사람이 

차 한 잔의 온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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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 번쯤은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음식 작품

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36회 

차음식경연대회는 드디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

겨 볼 이유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입체 

디저트였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했고, 실제

로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차나무의 생애와 차밭이 한 해 동안 변화하는 모습

을 표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주제이고, 

이번 출품작인 ‘차밭에서의 하루’는 하루를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계절의 흐름, 차나무가 겪는 생애

의 변화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대 다

류의 차의 채엽 과정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이

루어진다는 점 역시 이 주제와 맞닿아 있었습니

다. 작품의 핵심 목표는 차밭 전체를 100% 식용 재

료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다과 문

화를 조화롭게 녹이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서로의 문화와 재료가 조화를 이루기를 바랐

고, 개인적으로는 일상 찻자리에서도 기본 2~3종

류의 다른 차를 마시기에 오랜 시간 즐겨도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다과를 담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동서양의 재료와 기법이 어

우러져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내는 조화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찹쌀떡 꽃잎은 3년간 바닐라빈을 인퓨징한 설탕으

로 반죽하고, 통영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유기

농 유자 껍질을 당절임하여 꽃술을 만들었습니다. 

참깨 강정으로 표현한 가지에는 달걀흰자와 설탕

으로 입혀 굳힌 다양한 민트 허브, 유기농 제주 가

루차와 분유를 섞어-진하게 우린 차에 어울릴 얇

은 쿠키, 깨끗이 씻은 진짜 찻잎에 제주 가루차와 

화이트초콜릿을 입혀 잎맥과 형태를 그대로 살린 

초콜릿 잎을 올렸습니다. 또한 찹쌀떡을 초콜릿으

로 코팅하여 차씨를 표현하고, 차가 자라나는 흙은 

케이크 위에 분쇄한 깨강정과 쿠키를 뿌려 연출했

습니다.

이 작업에는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라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푸른 잎, 꽃, 열매와 씨가 동시에 열리

는 차나무는 선대, 현대, 후대가 공존하는 유일한 

식물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대가 이

어지는 인간사의 이치와 닮아 있어, 저에게는 차를 

배우며 얻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

각합니다. 차밭의 모든 부위가 식용이 되도록 철

사나 이쑤시개,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로열 아

이싱과 코팅 초콜릿으로 서로를 부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웠던 대회 당일, 구조물이 녹아

내려 본래 기획의 입체감과 비주얼을 온전히 전달

하지 못한 큰 아쉬움은 내년을 향한 소중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는 차인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싶

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차

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미

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밭에서의 하루

글_전북지부 최우수상 사범 윤성진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수상자

차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봄의 향연

몇 년 전, 평소 차에 관심 있어 한국차문화협회 경

남지부에 입문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서 차와 차문화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다식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급 교육에서는 망설이다 차문화대학원 과정을 하

며, 2025년 차의 날 ‘차음식경연대회’에 도전해보

고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부 수업 때 배운 다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품

이 어떤 것일까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정과를 색

다른 디자인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정과의 장점은 

구하기 쉬운 재료와 비교적 단순한 조리 과정인데 

손질할 수 있을 정도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말린 정과를 꽃 모양을 만들어 하트 통

에 이쁘게 꾸며 보았습니다.

글_경남지부 최우수상 사범 고은희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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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_ 신임 교육위원

기획특집  l  차음식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차문화협회 교육위원으로 추천받은 대구경북제1지부

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주신 

최소연 이사장님, 그리고 교육위원이자 부회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차문화를 접한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차문화를 사

랑하는 다우님 들과의 인연은 언제나 행복했고, 아름다운 분들

과의 소통은 언제나 제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많은 고비 속에서 

茶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어려

운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從心所欲不踰矩(종

심소욕불유구)라는 논어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도리에 어긋나

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차는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안

내해 주었습니다. 茶는 배려이고 나눔입니다.茶는 단순한 음료

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제 인생의 중요한 부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실천

예절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교육위원회 발전에 더욱더 힘쓰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력

대구 미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무형문화재 규방다례 전수인증서

한국차문화협회 영남지부 임명장

경북인성효 교육원 자문교수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차음식경연대회 최우수상

한국차문화협회 경북최우수지부 

선정

현: 대구경북제1지부장

생동감 있는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경북제1지부장 박경숙
신임 교육위원

운 좋게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에 개인적 영광

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신 

선배 사범님과 응원해주신 지부장님과 경남지부 

사범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과 레시피]

재료 : 무, 금귤, 사과, 당근, 물엿, 설탕, 소금

<무정과>

① 무를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한다.

②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얇게 썬 무를 

살짝 데친다.

③ 데친 무를 치자색, 백년초색을 넣고 하룻밤 

재운다.

④ 무를 건져서 가운데 잣을 넣고 반을 접어 건

조기에 말린다.

⑤ 예쁘게 세팅한다.

<금귤정과>

① 금귤은 식초,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깨끗하

게 씻는다.

② 반 잘라서 씨를 빼고 물엿, 설탕, 소금을 넣

고 윤기 날 때까지 조린 후 건조기에 말린다.

③ 예쁘게 세팅한다.

<사과정과>

① 사과를 식초,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깨끗하

게 씻는다.

② 슬라이스해서 식초 물에 잠깐 담근다. (갈

변 제거)

③ 치자색, 백년초 가루를 물엿과 설탕물을 만

들어 하룻밤 재워서 잘 말린 후 예쁜 장미 모양

을 만들어 세팅한다.

<당근정과>

① 당근을 깨끗이 씻어 필러로 깎는다.

② 둥글게 2~3mm 두께로 슬라이스한다.

③ 냄비에 물을 끓여 살짝 데친 후 위 재료를 

넣고 고온 → 중불 → 약불로 조린다.

④ 예쁜 색깔(가운데 심이 가장자리 색이 다 

나오면)로 졸여지면 채반에 건져 식힌다.

⑤ 꾸듯 꾸듯할 때까지 말린다. (한 장 한 장 

펴서)

⑥ 한 장씩 붙여가며 장미 모양이나 동백꽃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세팅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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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차와 다식을 보고 모두 

어떻게 먹느냐? 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처음 보는 찻자리. 

많은 귀빈의 놀라움에 나의 입꼬리는 점점 올라간

다.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가천면 복지회

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

주간 ‘다도교실’을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차와 다례, 다식 등으로 10주

라는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던 주민들. 서서히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

습들이 영화처럼 나의 뇌리를 지나간다.

생활다례 시연과 함께 시작된 찻자리에 많은 분이 

감탄을 자아냈다. 짧은 10주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 나는 한국차문화협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

었다. 

도의원, 군의원, 군수 사모님에게 우리 협회를 소

개하고 무형유산 규방다례도 소개하였더니 처음 

보는 다례이지만 아주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

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작년부터는 각 면에서 다

도 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처음 차를 접

하는 마을주민들에게는 행다는 처음부터 무리라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통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차

를 쉽게 접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하여 서서히 차를 

마시게 하여 다식과 함께 익숙하게 진행한 다음 생

활다례로 진행하였더니 모두들 부담 없이 받아들

였다. 

이제는 ‘가천 다도 동아리’라는 하나의 차를 사랑하

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8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선

남면 주민들의 힐링 프로그램(다도, 전통 디저트)

이 18주간 진행된다. 장장 4개월 넘게 진행될 다도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변화의 결과물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슴은 서서히 또 한 번의 모험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차를 알게 되었던 순간부터 

차가 나의 열정이 된 이 순간까지 뜨거운 여름을 

차와 함께 살아가련다. 

38

茶半香初 현장 리포터  l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다도교실’ 진행

2025년 성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다도교실’ 진행

10주간 20명 대상 생활다례 결실을 거두다

육십 평생 처음 보는 찻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우아한 것이 무엇인지요?

다식이라고 합니다.

글_서울제1지부 최정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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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1)

정례(定例)의 틀을 넘어선 흥과 조화의 실재(實體)

글_문학 박사

     강원지부장  김미숙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8월, 대지는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이 맹렬한 기운 

속에서 천 년 전 Ҋ려 ౹관회가 열렸던 늦가을의 개경을 상상해 본다. 비록 팔

관회는 가을에 거행되었지만,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의 태양만큼이나 강렬했을 것이다. 그리

고 그 장엄한 의례의 중심에는 한 잔의 맑은 차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려 팔관회를 단순히 불교 행사로만 기억하지만, 이는 곧 국

가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인 문화 의례이자 차	ၟ
문화о о장 화려ೞ게 꽃

೘ അ장이었다.팔관회는 여러 왕의 재위를 거치며 의례의 정형성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차문화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의례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

게 되었다. 고려 팔관회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후 국가 통합과 왕권 강화

를 위해 정례화한 국가적 의례이자 축제였다. 팔관회는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 민족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복합적인 의례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서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차문화가 의례의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고۰ ౹ҙ회의 정۹화

팔관회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 국가 의례로 정례화되었

다. 태조는 943년 임종을 앞두고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훈요10조’(信書訓要

十條1)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1) 여기서 2월의 연등회는 불교 행사로, 11월

의 팔관회는 불교 의례에서 기원했지만, 고려 시대에는 하늘신, 명산대천, 용

신 등 토속신을 위한 제사와 함께 국가와 왕실의 안녕, 풍년 기원 등 호국적,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된, 천령(ᯯᆗ) 등을 위한 속신 의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불교에 연원한 ౹관회는 연등회(᝖ᄏ會)와 

더불어 왕실오례의 가례잡의(൴ᆜᦅ᣼)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의례의 하나인 ౹관회(ᵋ໹會)의 의례문화(᣼ᆜ文

ặ)에 대하여 다루고자한다.

౹관회는 정종 원년(1035년)에 그 의례 절차가 정형화되었으며, 고려 왕조 

475년 동안 꾸준히 설행되었던 주요 행사였다. 고려시대의 불교의례 전체 설

행 പ수(986회)중 그 비ਯ이 11.7%(115회)였다. 97종에 이르는 많은 불교의

례 중 ౹관회는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౹관회는 고려의 불교의례 중 중요한 의례였으며, 왕실의 후원 아

래 개최된 정규 의례였다. 고려사회에서 ౹관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의례가 고려인들의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이 ై영된 국

가적 행사였다는 점이다. 고려의 국왕들은 태조 대부터 마지막 임금인 공양

왕 대까지 ౹관회를 정기적으로 설행한 기록을 볼 때 ౹관회가 고려 사회에서

의 역할과 기능이 심대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

다.2)  고려 ౹관회 의례는 매년 10월에 서경

에서, 그리고 11월에 개경에서 15일을 전후

하여 3일간 열렸다. 태조(918q943)가 고려를 

건국한 해부터 ౹관회가 실행되었지만, 그 의

례는 제10대 임금인 정종(ᩣ᪶1034q1046) 대

에 정형화된 틀을 갖추었으며, ~고려사:ີ麗

ᒂ�3) 기록되어 있다.

중동౹관회의(ᬋწᵋ໹會᣼)에 의하면, 태조

는 구정의 사방에 등불을 달고 채ࠡ을 설치하

여 백희가무를 공연하였다. 백관은 도포를 입

고 홀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도성을 뒤ؗ어 밤낮으로 즐

겼다. 하지만 최승로가 ౹관회의 백희와 가무가 불경스럽고 문란하며 많은비

1)  김미숙,「高麗 八關會의 儀禮文化 硏究」,원광대 박사논문, 2013, p.50.

2) 김미숙, 앞의 논문, “<표3> 재위별 불교의례와 팔관회,”참조, pp.51~53.

3) 『高麗史』卷69 志23 禮11 嘉禮雜儀에 실려 있는에 잘 정리·기록.

<도-1>팔관회가 열렸던 개경 만경대 행사장 복원 이미지. 

국왕은 편전인 선인전(宣仁殿)을 출발해 대관전(大觀殿)으로 행차한다. 근시관들에게 

조하(朝賀)를 받은 후 위장대의 호위 하에 의봉문루(儀鳳門樓)에서 구정(毬庭)에 도열

한 문무백관들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출처: (주)프리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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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卷93 列傳6 崔承老, “…時務計二十有八條…我國 春設燃燈 冬開

八關 廣徵人衆 勞役甚煩 願加减省 以紓民力 又造種種偶人,工費甚多 一

進之後 便加毁破 亦甚無謂也 且偶人非凶禮不用 西朝使臣 嘗來見之 以爲

不祥 掩面而過 願自今勿許用之.”

고려 태조 2년(919)에 창건한 開京 10대 사원의 하나로, 延慶宮의 동쪽

에 위치한 華嚴宗계열의 사원이다. 공민왕 때까지 국왕들이 행차하여 八

關會를 열고 行香하는 등 팔관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였으며, 百座道場

도 여러 차례 베풀었다. 법왕사가 팔관회를 주도한 배경은 팔관회가 화

엄사상의 法界觀과도 연결되고, 팔관회가 백성과 왕실을 연결시켜 왕권

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있었기 때문이다.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卽位年(981) 11月, “冬十一月 丁酉…是月 王以

八關會雜技 不經且煩擾 悉罷之 幸法王寺行香 還御毬庭 受群臣朝賀.”

『高麗史』 卷69 志23 禮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小會, “前一日 左右樞

密侍臣仗衛樂部 自大觀殿陳列 出儀鳳門 宰臣以下 文武百寮 俱就沙墀位 

肄儀訖揖退.”

『高麗史』 卷69 志23 禮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4)

5)

6)

7)

8)

지부장 칼럼  l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1)

용이 소비된다고 비판하였다.4) 이에 성종(981q997)은 즉위년(981) ౹관회에

서 백희가무를 폐지하고 법왕사(᎚៲寺)5) 분향과 군신들의 조하를 받는 것으

로 ౹관회 의례를 축소하였다.6) 이후 성종 6년(987)에 량경(ᅍ์)의 ౹관회를 

모두 폐지하였다. ౹관회가 다시 부활한 것은 23년만인 현종 원년(1010)이었

다. 복설된 ౹관회는 정종 대에 이르러 정례화된 의례의 형식을 갖추었다.

고려 ౹관회는 의례 때 행사 전날 예행연습을 하였다.

의례 하루 전날 좌·우 추밀과 시신 및 의장대·호위대, 악대는 대관전으로

부터 열을 지어 의봉문으로 나오고 재신 이하 문무백관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의례를 연습한 후 ਻하고 물러간다.7) 

위의 기사에 의하면 ౹관회의 의례가 복잡하므로 예행연습이 필요했겠지만 

사전 연습을 하였다는 것은 ౹관회의 의례가 매우 중요시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౹ҙ회의 ࣗ회৬ 대회일 행사

중동౹관회의에 의하면 고려 ౹관회 행사는 소회

(小會)와 대회일(大會᥀)로 나׊어 이틀간에 걸쳐 

설행되었다.8)

이를 소회와 대회일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2>팔관회에 참가한 왕을 비롯한 문무대신들의 대열 배치도 및 그래픽 

복원 이미지. 

백희가무와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술과 음식을 즐기면서, 태자를 위시한 문

무 관료들이 국왕에게 술잔을 헌수하거나 꽃을 바치면, 국왕이 참여자 모두

에게 술과 꽃, 과일, 봉약(封藥)을 하사하는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출처: 

(주)프리진 / 오마이뉴스)

(1) ࣗ회 행사

˝ 어연을 준비하고 의장을 진열하여 국왕을 기다ܽ다<儀ᦇ᭥ᅾ>. 

˞ 국왕이 자ട포 차ܿ으로 Ҿ에서 나와 의ܖࠉ에 이ܲ다<鑾ඈᲇཻ>. 

˟ 국왕이 의ܖࠉ에 ৢ라 Ҍܕ포로 тইੑ고 ࢶ왕의 진৔에서 ࠘ೱ재ߓ하고 잔을 ৢܽ 후 다시 두 ߣ ੺한다<᪖᭖᥷ḭ>. 

ˠ 국왕이 신ܐ들의 하례를 ߉는다<᫇ᨃᗀ᷊>.ઝ전수하는 ইې의 순서대로 여ߨ하게 진행된다.

ʵ 국왕에게 하례를 ৢ리기 전에 태자를 포함한 모ٚ 신ܐ들은 품҅에 ٮ라 п자 정해진 자리에 ࢶ다<ᙵᇈᨷḟ>.

ʶ  자리가 정ت되ݶ 국왕은 자ട포 차ܿ으로 하례를 ߉는다<ཫ៲ᗀ᷊>.

ʷ 국왕에게 차를 ৢ리고 신하들이 국왕에게 ࣿ을 ৢܽ다<進茶ḭ᫱>.

ʸ 3경 유수와 ز서߽마사 ب4 ݾ8 ߂호가 ߄치는 ಴문을 ോ대한 관원들이 하례를 ৢܽ다<Ꮷᶡ᪋᷊>.

ʹ 국왕이 신ܐ들에게 차를 ߬಻다<ཫ៲ᙇ茶>.

ʺ 음식이 이어지고 만ߑ정઱ ҳ성이라는 ইঈ이 연઱된다<ᣲᙥ᫕ᚨ>.

ʻ 모ٚ 신하들에게 ࣿ과 음식이 ղ려진다<᫱ᙥ᷀ᒮ>.

ʼ 시ࠉҵ인들에게ө지 ઱과를 ղ리고 ߹잔을 하사한다<Ꭽ᥾᷀ᒮ>. 

ˡ ഈیܫ이 ൃ를 ׄഃ ઱ঈ이 그치ݶ, 태자 이하 신ܐ들이 국왕께 ட࣠의 ݈을 ৢ리고 소회는 ՘이 դ다<ᖀἀ᪾ᇇ>.

(2) 대회일 행사

˝ դ가୹Ҿ의식은 소회와 э다. 

˞ 대회일ઝ전에서 소회에 ଵࢳ했던 태자 이하 대소 신ܐ들의 ᪋᷊가 হ이 의식이 진행된다. 

     대회일ઝ전은 ইې의 순서대로 여ߨ하게 진행된다.

ʵ 국왕이 어ઝ에 ঊ으ݶ 신ܐ들은 문안 인사를 ৢܽ다<ཫ៲ሪᔝ>.

ʶ ࣠나라 ب강 등 ৻국인들의 하례를 ߉는다<៷ᤫ᪋᷊>.

ʷ ৻국인들이 ৢܽ ҕޛ을 인؋문에서 Ҿ전을 통과해 의ହ문으로 나가게 한다<໘ዲ໋ᄸ>.

ʸ 태자 이하 신ܐ들에게 차와 음식을 ղܽ다<進茶進ᙥ>.

ʹ 국왕에게 ᗄ᫱를 ৢ리ѷ다고 ઱୒한다<ḭ᫱᫕ᰢ>.

ʺ 국왕에게 Ԣ을 ৢ리고 만수ޖ강을 ࠼다<ḭếᱺᗄ>.

ʻ 국왕이 Ԣ과 ࣿ을 ղܽ다<ᜏᙇế᫱>.

ʼ 대소 신ܐ들에게 ߹잔을 ղܽ다<Ꭽ᥾᷀ᒮ>.

ʽ 국왕에게 차를 ৢܽ다<進茶ཫ៲>.

ʾ 국왕에게 ࣿ을 ৢܽ다<ḭ᫱ཫ៲>.

ʿ 국왕이 대소 신ܐ들부ఠ 시ࠉҵ인들에게ө지 ઱과를 ղܽ다<᫱ໝ᷀ᒮ>. 

˟ 국왕이 Ҿ전으로 ৢ라가고 신하들이 ਻하고 ޛ러դ다<ႝἀ᪾ᇇ>.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시기적으로는 11월 보름을 전후하여 3일간을 ോ무일

로 지정하여 14일에는 소회일, 15일에는 대회일 행사를 거행하고, 16일 하루

동안은 쉬도록 하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봉행하였다.

<고۰ ౹ҙ회의 ୷제 ࠙위기는 ѹ울호에 ऩण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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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천득(1910~2007) 님의 “축복”을 되새겨 본다. 주어진 일상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문득 더 큰 것들의 허상에 사로잡혀 정작 내게 주신 축복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아쉽다 못해 서글프다. 아니 너무나 슬프다. 

일상으로 주어진 소소한 기쁨이 때론 큰 보람이 되고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기도 한다. 가을의 정취 속에 아껴두었던 선물 받은 다구를 꺼내어 차를 우

리게 하는 시를 읽어본다. 

이규보(李奎報)는 어느 날 남쪽의 지인으로부터 철병(鐵瓶, 쇠 주전자)을 얻

었다. 술을 지독히 좋아했으나 이제 차의 맛에 흠뻑 빠진 그는 차 한 잔의 가

치를 알기에 철병에 물을 끓였다. 철병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아름다운 시로 

승화된 철병의 모습을 상상하며 소소한 일상의 차생활의 기쁨을 공유해 본다.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나무가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새들이 되어 나란히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옥수수나무 열매에 하모니카가 들어 있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여름이면 옥수수 하나 입에 물고 부르던 윤석중 작사, 김성태 작곡의 <옥수

수나무>라는 동요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옥수수, 감자 찐 것을 먹으며 한여

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던 일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에어컨만 바라보는 

우리의 여름.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무서운 수마와 더위를 뒤로하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주는 안도감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선조의 품격  l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茶香共感

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충북지부장

൞ࣼ߅

차를 즐기다

猛火服悍鐵
刳作此頑硬
喙長鶴仰顧

맹렬한 불이 강한 쇠 녹여내어  

주물로 굳혀 견고하게 만들었네 

부리는 길어 학이 돌아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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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솥보다 쓰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 

철병을 세밀하게 이모저모 ޑ사한 것으로 미루어 철병에 뚜껑은 없었나 보다. 주

물로 단단하게 만든 탕관은 뚜껑 없이 위에서 물을 ࠠ게 만들어진 것 같다. ગ은 입

구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혹이 달린 듯 좀 크게 넓어졌다가 다시 ગ아져 물이 끓어

도 넘치지 않게 여유를 두었다. 마치 오리의 긴 목에 혹이 난 듯하다. 부리는 길어

서 작은 찻그릇에도 물을 따라 ࠠ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 얼೜ 보기에는 작은 듯해

도 배가 불룩하여 차를 끓이기에 알맞은 양의 물을 넣을 만하다. 자루는 길어 뜨거

움을 면할 수 있으니 찻물을 끓여 쓰기에 참으로 알맞은 주전자를 얻은 것이다. 이

렇듯 차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니 이규보는 대단히 만족하여 즉시 차를 

우리며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하였다.

‘문원(文ᡳ)’은 사마상여(ᒃስ相如, #$ 179~117)를 말하는데 중국 전한(᧸ᷘ) 시대

의 ڪ어난 문장가로, ‘부(ᐕ)’라는 문학 양식을 완성하고 한무제(ᷘዕᩫ)의 총애를 

받으며 활약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소갈병이 있었는데 무제 때 효문원영(孝文ᡳ

ᆉ)에 임명되었기에 문원(文ᡳ)이라 하였다.

나는 문원의 재주는 없고 병만 얻었으니 바로 차를 즐기는 ‘차병(茶Ꮌ)’이다. բ노

(ᄣ၊)는 차의 별명(Ꭽ名)이다. 주성(᫱ᕯ)은 술을 말한다. 술 좋아하던 이규보는 

이제 술은 끊고 차만 즐긴다. 양자강 물은 없지만 건계의 차(ตຄን)가 있다. 건계

는 중국 복건성에 있는 차의 명산지이다. 

좋은 차는 준비되었으니 양강수(᛻ෙᗓ) 대신 차가운 우물물 길어와 벽돌 화로에 

시험 삼아 직접 찻물을 끓인다. 처음에는 마치 목이 ݭ 것 같이 답답한 소리를 내더

니 곧이어 불기운에 화답하듯 생황 소리처럼 청아하게 노래를 한다. 철병을 쓰자

마자 손에 익어 만족스럽다. 칠ܱ미(᳄ᇼ味)는 당(ႏ) 노동(ᆦძ, 약 796~835) <다

가(茶ൻ)>의 ‘일곱째 잔(᳄៤)’을 말한다. 철병에 끓인 찻물로 점다(ᨬ茶)하니 일곱

째 잔까지 마실 것도 없이 한 잔의 차로도 충분하다. 

철병을 얻은 기쁨과 함께 일상적으로 차를 즐기는 차생활의 기쁨을 진솔하게 노래

한 시이다. 차인에게 차와 차도구는 언제나 필요한 물품이다. 차를 마시며 이심전

심으로 주고받는 소소한 차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일상의 큰 기쁨이

요 축복이다. 지난봄 만든 차를 꺼내 본다. բ엽 ऺ인 고궁에서 그리운 ߩ과 차 이

야기를 나누고 싶은 오후이다. 

어ו 날 ঳은 ୍߽을 중심 제재로 ಴അ한 이ӏ보의 °ز국이상국૘(ჱཫሌᓨ

ཫ᭽)±에 실ܽ �남ଃ 사ۈ이 보մ ୍߽으로 차를 Փ여 보다(ᄌေᤫᖃḤᰈ

瓶ᙓ茶)�라는 시이다. 

남ߑ에 사는 사ۈ이 차 જই하는 것을 ঌ고 ଷޛ Փ이는 ఔ관을 하나 보ղ ઱

었다. 차인에게 ଷޛ Փ이는 일은 차 ޅ지ঋ게 중요하다. ୍로 된 ߽인ؘ ࢤ김

࢜는 ೟의 긴 부리 э은 ઱و이와 불ܗ한 ߓ, ࣚ잡이는 ߗ Ԙ리 э이 Ҽ었고, 

모가지는 오리ݾ에 ഑이 դ ࠅ ٠록하고 ੑ은 작다. 그ؘ۠ب 오히려 다리가 

선조의 품격  l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茶香共感

腹腸蛙怒迸
柄似蛇尾曲
頂如鳧頭癭
窪却小口甀
安於長脚鼎
我無文園才
徒得文園病
唯思喚酪奴
已止中酒聖
雖無揚江水
幸有建溪茗
試呼平頭僕
敲汲寒氷井
塼爐手自煎
夜閣燈火烱
初如喉聲哽
漸作笙韻永
三昧手已熟
七勒味何幷
持此足爲樂
胡用日酩酊

불룩한 배는 개구리 울음주머니인 양

손잡이는 뱀 꼬리처럼 구부러지고  

모가지는 오리목에 혹이 난 듯

입 작은 항아리처럼 우묵한데

다리 긴 솥보다 안정감 있구나 

내 비록 사마상여 같은 글재주는 없으나 

다만 그의 소갈병은 얻었나 보다

오직 차를 부르는 일만 생각나고

술에 중독되었던 것은 이미 잊었네 

비록 양자강의 물은 없으나 

다행히 건계(복건성)의 차는 있다네

짐짓 사내종 불러 

차가운 우물물 길어 오라 했네

벽돌 화로에 손수 차를 달이니 

한밤중 누각에 등불이 타오르듯 밝구나 

물 끓는 첫소리는 목구멍이 막힌 듯 쉭쉭 거리더니

점점 생황 가락처럼 긴 여운이 이어지네 

다도삼매에 들어 손은 이미 익숙하니 

노동의 일곱 가지 맛과 무엇하러 견줄까

이 자족함이 그저 즐겁기만 하니

어찌 날마다 술에 빠져 살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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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잠들려고 하면 안 된다!?

оୌ؀ ӡ߽ਗ 정नѤъ੄೟җ

ъथѦ Үࣻ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를 들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면역

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취약해질 수 있고, 

뇌혈관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당뇨 등의 대사 질환도 

걱정해야 합니다.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 신체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30분 이상 

잠들기 힘들다,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 새

벽에 일찍 깬다, 자도 피곤하다’ 등과 같은 임상적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에

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분류를 위한 기준인 

DSM-5에서는 불면증의 진단 기준으로 입면장애

(잠들기 어려움), 수면유지 장애(자주 깨거나 새벽

에 깨는 경우), 조기 각성(예정보다 빨리 깨고, 다

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수면 문제가 주 3회 이상, 석 달 이상 

지속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낮 동안의 피로, 집

중력 저하 등이 동반되면 만성불면증으로 구분하

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

니다. 만약 불면증이 만성화되면 치료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방문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

는 분들도 의외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

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본인은 불면에 문제가 없

다고 하지만 낮에 피곤하고 졸린다면 야간에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무

호흡증이나 수면 중에 코골이 등의 문제는 생각보

다 흔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

로 주간에 피곤하거나 졸린 분들은 적절한 진료, 

치료가 권합니다.

불면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적절한 원

 উ ਋ܻ는ز ೞ는ݶࣻ �׮פ੄ 1��을 차지ೞҊ ੓णࢤੋ ਷ ਋ܻݶࣻ


ۄפই ࡺ이 ए는 Ѫރ न୓੸ੋ ೖܳ۽ ಽҊ
 정न੸ੋ ӟ੢을 ಽҊ
 

ৈ۞ о지 झ౟ۨझܳ ಽѱ ژ �׮פؾ ੗는 زউ ਋ܻ੄ ֱ 기מ이 정

࢚੸ਵج ۽ইয়는 ৉ೡ을 ೞѱ ׮פؾ�

건강한 삶  l  ࠛݶૐ

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수면 

습관의 문제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낮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자려고 계속 애쓰

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불면증은 수면 습관

을 개선하고, 자려는 노력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

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습관의 개선, 불

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면증 환자 중에는 스트레스,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불면증의 원인 중 50%는 다른 정신질환과 

연계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

다. 이런 분들의 불면증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치료와 더불어 수면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

이 중요합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심하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에서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적절히 발견해서 함께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이

나 수면무호흡증, 빈뇨,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 

약물로 인한 유발, 카ಕ인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

야 하지만 수면습관이 원인인 경우라면 오히려 자

려고 하면 점점 더 만성화되게 됩니다. 우리 뇌 속

에는 잠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데, 각성과 수면을 조절하는 시계가 우리가 일상

생활을 규஗적으로 해나갈 때 잠을 잘 자게 도와

줍니다. 자려고 애쓰거나, 오래 ׄ거나, 낮에 ׄ거

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취침 시각과 기상 

시각이 불규஗해지면서 불면증은 점점 더 만성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고 졸릴 때 자고,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잠에 나쁜 여러 행동, 카ಕ인을 많이 섭취하거

나 낮에 잠을 자거나, 음주, 흡연, 야간에 스마트

ಪ 같은 밝은 빛 노출이 불면을 악화시키기 때문

에 이러한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규஗적인 생활

과 수면에 다른 것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이 다르므로 약물 치료도 다

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잠이 들지 못하는 분, 자주 

깨는 분 등 ಁఢ에 따라서도 다르고, 반복되는 질

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해 합니다. 우울증이 있

으면 우울증 약을 쓰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약물

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금기 사항, 과거 치료 반응, 

환자 선호, 가격 등도 약물치료 시 고려해야 합니

다. 

약물치료는 되도록 단기간 사용하는 게 좋고, 효

과적인 최저 용량을 ై여해 가능하면 약을 줄여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호전됐

다고 해서 갑자기 안 먹으면 불면이 심해질 수 있

어 천천히 줄이면서 수면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약을 줄여,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사

용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매일 ై여할 것인지, 간

೵적으로 ై여할 것인지, 필요할 때만 복용할 것

인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졸피؜, 에스조피௿론, 트

라이아졸람, ೒루라제౻, ݮ라토닌 서방정, 독세

೘ 등의 약이 있는데 각각의 약들이 장단점이 있

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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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의 또 다른 빛을 발한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로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

식을 진행했습니다. 함안향교 전교님께서 성균관

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을 주시고 감사와 격려의 말

씀도 하셨습니다. 참가 청소년, 강사님, 실무 선생

님 등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절과 다례, 우리 민화, 가야금 배우기로 건강한 

여름을 보낸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취미 생활도 하며 학교생활을 한다

면 너무나 이상적인 학창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다례 교육이 나에게도 또 다른 경험으로 여름

을 보내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함안향교에서 ‘예의바른 함안 청소

년 육성을 위한 예절교육’으로 우리 전통차 제대로 

알고 마시기 <차 예절교실>을 열었습니다.

3일간 성균관 유교활성화사업단이 주최하고 문화

예술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초등학생들의 방학 시

작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 작가와 함

께하는 문자도(文字圖)와 아라가야인되기 가야금 

수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악을 

배우는 학생도 있어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차분함

이 ‘인성 8 덕목과 다례’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교육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뵙는 절도 곧잘 따라 하고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상

보 다루는 것도 잘하고 차의 맛을 얘기할 땐 다섯 

가지를 또박또박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떫은맛’

이라며 답할 땐 대견스러웠습니다. 한 학생의 “에

고 죽을 맛”이라는 장난에 순간 모두 빵~터져 웃음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우리 차와 정말 잘 어울리

는 함안향교에서의 다례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부장님 오셔서 전교님, 사무장님

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고

은희 사범님의 봉사로 다구 등 정리까지 하고 보니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김둘자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

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

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ഥਗ Ӗߒ

차 차 차

함안향교 다례 수업
Ҵоਬ࢑ ೣ উೱҮ੄ ৈܴߑ೟ ఐ구ࢤഝ

<전남지부 찻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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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당 최범술의 차맥을 있고 있는 원효정사 봉

화 스님은 13살에 다솔사에 출가하여 효당 최범술 

스님을 시봉하였다고 하신다. 다솔사 반야로차를 

이어받아 봉명산 기슭에 차밭을 조성하여 차를 만

들고 우리 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함께 차 운동

을 펼친 차인 1세대로 차문화의 산증인이시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승산 부자마을은 풍수

지리상 명당으로 여기는 곳이다. 지수초등학교는 

현재 학교는 폐교되고 ‘부자 소나무 기업가 정신 

센터’로 조성되어 교육,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마을

이다. 진주 지수 토실마을에 있는 여민요(麗民窯)

는 이일파 도예가의 요장으로 1982에 도예에 입문

하여 국제도예대전 입선, 찻사발공모전 최고상 등 

수상한 중견 도예가이다. 별안간 방문한 여름 손

님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범님이 준비한 저녁

을 맛있게 먹고 여민 선생님께서 우려주신 귀한 백

차를 마셨다. 지부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유익하

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니 한국차문화협회에 입문

하여 2급 수료하는 것이 실감 난다. 초보 차인으로 

계속 차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부장님

과 선배님, 동기들께도 감사하다. 

8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71기 

차문화 기행을 하였다. 사천 다솔사와 원효정사, 

진주 지수부자마을 탐방 후 여민요를 들렀다. 지

부장님과 교육 사범부장님, 사범반 동기와 동행하

였다. 차기행은 지부장님이 매번 수료사범들과 경

남의 차문화 유적이나 도예요장, 차명인 등등 탐방

한다. 직접 체험하니 차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유

익하고 즐겁게 느껴진다.

사천 다솔사(多率寺)는 범어사 말사로 지방문화재

인 대양루를 비롯해 적멸보궁· 응진전· 명부전· 선

실· 요사채가 있다. 현재 원무실로 이용하는 ‘죽로

지실’은 근대 차문화의 산실이며 ‘안심료’는 만해 

한용운 등이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

경남지부 71기 차문화 기행
차ޙചب ই는 ݅ ׮ੋࠁఀ 

글_경남지부 68기 사범반 임현섭

글_대구경북제1지부 지부장 박경숙

야외 다실

한잔을 마셔본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

눈과 코와 입이 감격의 미소로 합창을 한다.

평화로운 아침이다.

여유 있는 시간이면 잔디밭을 다실 삼아

차를 즐긴다.

올여름의 더위는 이렇게 쭉~보낼 예정이다.

어느 곳이든 자리 하나면 나의 야외 다실이 된다.

차인들의 특권이 아닐까. 

새벽녘 저 멀리 산머리에서

밀려오는 운무가 연꽃 사이

사이로 내려앉으며 춤을 춘다.

하나둘씩 피어오르는 연꽃들은

누가 더 예쁘냐고 소리 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이른 아침 연꽃으로 둘러싼 정자에

앉아 찻자리를 펴 본다.

해돋이 이전 솔솔바람이 차향을

데리고 와서 내 코를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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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저는 15년 전부터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

병동, 즉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주 금요일 아침 찻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속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 곁을 지

키는 가족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

에게 차 한 잔을 건네는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안겨줍니다. 차는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을 조용히 안아주는 존재입니

다.

떠나기 전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냐고 감사해

하시던 분도 얼마 전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마시

던 그 차 한 잔이 마시고 싶다고 하시고 무지개 동

산을 떠나신 어르신도 제게는 잊지 못할 아주 고마

운 분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평소처럼 다기를 정갈히 놓고 차

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방’에서 남편의 

곁을 지키고 계시던 한 어머니께서 잠시 차를 드시

러 자리에 나오셨기에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누가 아프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서, 차는 오늘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포를 펴고, 다

기를 놓고 두 손으로 마음을 담급니다.

차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의 실천이자, 나누는 삶의 

고요한 방식입니다. 

강원대학교 호스피스 병동 찻자리에서 다도를 처

음 배울 때,  가르침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차인은 언제나 봉사하며, 누군가에게 차를 대접하

고, 올바른 정신으로 후학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남편이 저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마친 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

셨고, 그 모습 속에는 오래도록 눌러 두었던 슬픔

이 조용히 퍼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마주 보며 

건너편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 분의 아주머니는 말

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가

를 닦으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지개방’의 어머니도 찻잔을 내려놓

고, 더는 참지 못한 듯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

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깊

은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딸  또한 암이 뇌까지 전이 되어, 

이틀 안에 고비를 맞이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날 아

침 회진 때 들었다고 하시면서 마음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차는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덖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이 오고 가는 자

리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은 위로가 되고, 그 위로

는 또 다른 이의 마음으로 고요히 번져 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마주한 이들이 머무는 병동 한쪽에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차 한 잔이 주는 커다란 울림
차는 그 어떤 말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덖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이 오고 가는 자리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은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또 다른 이의 마음으로 고요히 번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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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

바른 중용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나라 다도의 정신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예’

를 중시하는 만큼, 차를 예절에 맞게 알고 마시고 

싶었고,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3급 준

사범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3급 준사범 이론 수업은 서난경 지부장님과 함께

했다. 지부장님은 책을 보지 않고도 커다란 화이

트보드를 가득 채우고 지우고, 채우고 지우고를 반

복하시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그 모습에서 차 이론을 꿰뚫고 있는 깊은 내공이 

느껴졌고, 자연스레 신뢰와 존경심이 생겼다. 또

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지부장님이 협회에 나오

실 수 있는 날을 미리 공지해 시간이 되는 사람은 

협회에 가서 연습할 기회를 주셨고, 자세 하나하나

를 세심히 지도해 주셨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협회에 못 나오는 회원들을 

위해 생활차 내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

시며 동영상이라도 보면서 연습하라고 격려해주

셨다. 

3급 준사범을 준비하는 과정과 응시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한복 준비도 쉽

지 않았다. 한복을 찾기로 한 날 광주·전남은 폭우

로 퇴근길이 마비되었고, 물난리가 나 물리적으로 

내가 한복을 직접 찾으러 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한복을 못 찾고 출국을 해야 했고, 언니

와 지인의 도움으로 한복을 겨우 받아 시험장에 설 

수 있었다. 한복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

복을 입을 기회가 자주 없어서 옷고름도 못 매서 

걱정이었다. 옷고름 매는 법을 유튜브를 보고 연

습했지만 서툴렀다. 

그래도 다행히 서울지부장님이 옷고름과 씨름하

고 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곱게 매만져 주신 

덕분에 단정한 모습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모두

의 도움으로 난 3급 준사범 시험을 끝냈다. 

이제 2급 지도사범 과정 진학을 앞두면서 차를 나 

혼자 즐기는 것을 넘어,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

가 주는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더 많은 사람과 나

누고 싶다. 

인성차예절지도사 3급 과정은 그 첫걸음이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예와 마

음을 세상과 나누고자 다짐해 본다. 

어릴 적부터 나는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풍경소

리를 좋아했다. 사찰에 가면 자연스레 스님들이 

내어 주시는 차를 마셨고, 그저 차분한 분위기와 

차의 향이 좋았다.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처럼 차를 마시는 일

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으니 정갈한 마음

가짐과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생각은 했지만, 그 

예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저 차를 마시는 자리

가 좋았고, 보이차가 좋아서 혼자 차 마시기를 즐

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연드림 행사가 있었고, 행사

에 같이 참여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한국차

문화협회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난경 

지부장님을 만났다.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사)한국

차문화협회에 관해 소개도 해 주시고 좋은 차도 주

셨다. 

그래서 바로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에 등록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차예절지

도사’라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선일여(茶禪一如)’라는 말처럼 차를 마시는 일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으니

정갈한 마음가짐과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생각은 했지만,

그 예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글_전남지부 준사범 박성혜

차문화를 알리고 픈 꿈의 첫걸음
ݴೞ࠺을 ળߧ사 ળ사ب차৘੺지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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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다주면서 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넓

고 다양한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

다. 자연히 내가 사는 거주지 벌교도 나에겐 문학

의 무한공간으로 다가왔다. 작가라니, 전에는 전

혀 생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감히 엄두를 못 내던 

일이다. 놀라운 변화다. 글쓰기는 가슴 벅찬 도전

이며 뜻밖에도 새로운 여행이다. 무심하고 경직되

어 있는 나의 성정에 큰 변화가 일었다. 방 안에 우

두커니 앉아서도 아주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자연에, 사람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감성적 시선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 자연을 글로 옮기고, 나 자신

을, 나의 삶을 관조하며 내밀한 의식을 끄집어내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 

글쓰기 과정만으로도 가슴 벅찬 희열과 뿌듯한 성

취감을 맛본다. 어떤 문장가라도 죽기 전에 완전

한 퇴고는 없다는 말을 위안 삼으며, 겁 없이 쓰고 

있다.

이 한 권의 수필집이 누군가에게 잠시 쉼과 머무름

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혹시 시

간 도둑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차 생활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곳으로 

와 살면서 보성군이 茶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의식

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를 온 한참 후에야 어느 날 문득 ‘아, 이곳 보성

이 차의 고장이지.’ 했다. 오래된 옛 친구와 해후를 

하듯 반가움에 마음이 들뜨고 몸이 바빠지기 시작

했다. 뜻이 있기에 그 길이 있다고 했던가. 벌교의 

차문화 모임에 인연이 닿아 본격적으로 차 공부를 

시작했고 모임을 이끌어나갔다. 

덕분에 낯설기만 했던 벌교에 차츰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차와의 인연을 맺어주

는 역할을 하면서 

나는 기쁨을 느낀

다.

이곳 벌교는 내가 

처음으로 글을 쓰

기 시작한 곳이기

도 하다. 「에세이

스트」와 예기치 않

은 만남은 나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수필집 「소화다리 아래

춤추는 노을」을 출간하며

글_전남지부 14기전문사범원우회 회장 선수원

글_경남지부 사범 조경숙(시. 수필 등단)

항아리 차(茶)

저마다 처한 삶의 면면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 

추억, 감정들을 채우며 여기까지 왔다. 무엇을 담

을지는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은가. 

술을 담으면 술 항아리요 물을 담으면 물항아리듯

이 차를 담았으니 귀한 몸인 차 항아리가 되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듯 우

리 인생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가

치는 분명히 달라진다. 

항아리는 겸손, 정화, 포용, 성숙의 많은 의미를 가

지고 있다. 

항아리에 차를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은 시간의 힘

과 기다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푸른 찻

잎은 어둠 속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왔기에 

씁쓸함이 사라진 부드러움이 다른 찻잎과 어우러

져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뾰족

한 부분을 깍아 내고 세상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

을 이루며 더욱 완숙해지는 우리들 인생 과정을 닮

았다는 생각이 든다. 항아리에 담겨 익어가는 차

처럼 나 또한 스스로 정화하고 겸손하며 나와 다른 

것을 다독이는 성숙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

를 소망한다. 

시간을 품은 항아리 속, 찻잎을 만나는 순간이다. 

품 넓은 항아리 속에는 잘 건조된 찻잎들이 서로

의 몸을 포개고 까만 얼굴을 내민다. 넉넉한 차의 

속성을 온전히 품었는지 농익은 난초 향을 품어낸

다. 다원 찻실, 몇 번을 손꼽아 벼르며 나선 하동 

길이다. 

항아리 속 차는 여러 해 묵혀 느린 걸음으로 숙성

의 과정을 거친 발효차다. 주인장은, 차는 사람을 

알아본다며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항아리의 뚜껑

을 열고 차를 꺼낸다. 

찻자리에서 만난 주인장 y는 대한민국 명장名匠 

반열에 오른 차 명인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척박한 돌밭을 애지중지 가꾸어 차밭으로 일구고 

녹차와 발효차 개발에 앞장선 분이다. 소탈한 농

부의 모습이지만 차에 쏟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

도 양보하지 않는 그의 뚝심이 느껴진다. 어린잎

을 따는 새봄 우전도 과감하게 발효차를 만드는 명

장의 신념을 보며 우리나라 차의 미래가 튼실히 자

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텅 빈 항아리와 같지 않았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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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도 조심스러워진다”라는 학생의 말처럼 단순

히 설명으로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시간에는 친구와 짝을 이루어 생활다례 체험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고, 예를 갖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을 보냈다. 다례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을 정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예절이 단지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임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진출이 빠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예절 교육으로 더욱 실질적

인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수업에 참여한 강사로서 이번 교육이 단순한 체험

을 넘어 학생들 삶의 한 부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

며 뷰티예술고 학생들이 감성과 기술뿐 아니라 ‘품

격’과 ‘태도’도 함께 갖춘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뷰티예술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도인성예절함

양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내 커뮤니티 스튜디오에

서 진행되었다. 이틀간 1학년 전체 4반에 2시간씩 

열린 이번 교육은 실생활 속 예절 실습과 전통 다

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주강사 1인과 보조강사 2인이 함께 맡아, 

강의와 실습, 그리고 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전통 한

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설명하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 공수와 바른 자세, 뵙는 절 등을 설명하

였다. “낯설고 신기한데 한복을 입고 있으니 자세

품격을 배우는 시간, 

인천뷰티예술고 인성예절교육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김은숙

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찻자리를 찾은 

한 관람객은 “공연도 좋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공간

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더 기

억에 남는다”라고 전하며 일상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전통문화와 차의 조화를 즐긴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고즈넉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특별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다례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시

간이자,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

였다. 공연의 시작 전 관람객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 행사

에 깊이를 더했다.

앞으로도 인천지부는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활

동을 통해 전통다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

리고, 차 문화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지

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전통을 오늘로 이어가는 

일, 그 중심에서 인천지부는 늘 함께하는 자세로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가천문화재단은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까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도호부관

아에서 ‘달빛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인천지부는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전통다례체험 찻자리를 운영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문화의 향

연’을 주제로 진행된 본 공연은,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도심 한복판, 옛 관아 건물의 고즈넉한 마당에서 

펼쳐진 찻자리는 전통의 멋과 차의 향기가 어우러

져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 전통차를 음미하

‘달빛음악회’에서

찻자리 마련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마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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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명예이사장이자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

장은 19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

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가천재

로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

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

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

로 가천대 길병원과 이길여산부인과 기념관 등 재

단 주요 시설을 견학한 뒤 가천재에 도착한 유학

생들은 가천재 마당에 마련된 시원한 냉차와 전통 

다식을 맛보면서 찻자리를 즐기며, 우리나라 전통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살린 가천

재를 둘러보았다.

이길여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1부 행사에

서는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에 참가

하였던 초등학교 여학생 (문학초 4 이온유, 문학

초 3 권주아, 인천화교중산소학교 3 이서희)들이 

고운 색동 한복을 입고 생활다례 시연을 선보였

다.행사 준비 내내 오락가락했던 날씨는 다례 시

연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분하고 단아

한 모습으로 다례를 선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외

국인 학생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며 한국 전통 차문화의 품격과 매력을 담기 

바빴다. 

이어 2부 만찬과 함께 국가별 전통공연과 함께 다

양한 장기자랑이 선보였다. 찻자리에 참여했던 전

승자들과 시연 연습에 고생했던 학생들도 외국인

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를 대표하여 선보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시간을 함께 즐겼다.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찻자리 참여
이ӡৈ ݺ৘이사੢ ৻Ҵੋ ਬ೟1 ࢤ��ৈ ݺ ୡ୒

62 63



茶香共感 차문화  2025 가을

또한 박광옥 전수교육사는 행다례 외 예상질문에 

대한 대처 요령을 살폈다. 이번 심의에 손님으로 

참석한 강의옥 감사, 이석예 이사, 류소영 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두 사람이 행다례를 펼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인천, 서울, 

광주를 오고 가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최선을 다

해 준비한 이들의 노력으로 8월 20일 자로 인천광

역시 무형유산 이수심사 합격을 통보받았다. 

전승자들 간의 교류와 격려가 함께 하였던 이번 

심사는 규방다례의 보급과 전승의 의미를 더욱 깊

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며, 이로써 인

천무형유산 규방다례는 보유자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미리, 박광옥 2명의 전승교육사와 이

수자 36명, 전수장학생 2명으로 더욱 탄탄한 전승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ӏ۹׮ߑ ࣗध  l  서난경 지부장, 변명선 이사 규방다례 이수자 심의

서난경 전남지부장과 변명선 이사가 지난 7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시 무형유산 풍류관에

서 2025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심의를 보았

다. 인천시 무형유산 관계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규방다례 행다 등 전 과정을 심의했다.

이수 심사는 규방다례의 전통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전승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이수심사 대상

자는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 소속의 변명선 

이사,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 등 두 명이었다.

이날 최소연 이사장과 차영민, 김가영, 강정자, 박

광옥, 박숙희 부회장을 비롯하여 최지원 인천지부

장, 강희옥 감사, 이금숙 이사, 이막동 이사, 류소

영 이사, 이석예 이사 등이 함께했다. 최소연 이사

장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 규방다례 행다법을 종합

적으로 점검해 주었다. 

서난경 지부장, 변명선 이사 규방다례 이수자 합격 
ӏ۹׮ߑ ೯١ ߨ׮ ੹ җ정 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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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연 이사장은 지난 7월 28일 한복세계화재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로 했

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한민국 최다인원 전통한복 입고 다례교육’이란 타이틀로 대한

민국 기네스 인증서를 받은 단체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협회는 생활다례를 비롯하여 선비다례, 규방다례 행다를 할 때는 전통한복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일상

적인 행사에도 한복을 입는다. 이런 협회의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한국세계화포럼의 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의 요청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권유로 

‘한복세계화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최소연 이사

장은 “한복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정부의 한

복진흥정책에 부응하여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미력하나마 적극적으

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 한҅ࣁࠂ화ನۢ੉ ૑դ �ਘ ��ੌ ࢲ਎ ೐ۨझࣃఠ ��க ݒ화ഓীࢲ ѐ୭೮׮� r한҅ࣁࠂ화ನۢs਷ 

؀한޹국 ؀಴੸ 문화࢚૚੉੗ ࢤഝ ࣘ 한ࠂ੄ ੹통ࢿҗ о஖ܳ ҅थ ߊ੹दఃҊ
 한ࠂ ੑӝܳ ഛ࢑ೞৈ 

한ࠂ 문화৬ 한࢑ ࠂস੄ ࣽࢶജ ࢤక҅ܳ ഋࢿೞҊ੗ ����֙ Ѿ޹ ػࢿрױ୓੉׮�

최소연 이사장 한복세계화재단 조찬회 참석

ೠࠂ ਬ֎झ௏ ੋ ֢ ١੤ী ഋਬ࢑ޖܨ ۱ೞ기׮ ۽૗

ഈഥ ࣗध  l  최소연 이사장 한복세계화재단 조찬회 참석 외

학술 심포지엄에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이 함께 했다. 

한복세계화재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상징이자 생활양식인 한복의 전통성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

고 생활 속에서 한복입기를 확산하여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2023년 한

복세계화포럼으로 시작한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학술 심포지엄에는 정순훈 한복세계화재단 이사장(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 이형호 한복생활 유네스코 등재추진단 부단장, 김종규 (사)한국박물관협회 명

예회장이자 한국차문화협회 고문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인이 참가했다. 

최소연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는 한복 사랑에 진심이셨고, 평생동

안 한복 사랑을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지를 따라 저 또한 한복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우

리 협회 3만 여 회원도 한복입기를 생활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30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차 ೟  ࣿबನ지ষী ୭ࣗো 이사੢җ 차৔޹
ࠗ ҟৠ߅  ഥ੢ ଵࢳ

한҅ࣁࠂ화੤ױҗ 한국ҕ৘h٣੗ੋ문화૓൜ਗ਷ ~한ࢤࠂഝ�੄ ਬ֎झ௏ ੋޖܨഋ문화ਬ١ ࢑੤ܳ ਤ한 

बನ૑ষਸ rਬ֎झ௏ ੋޖܨഋ문화ਬ࢑੉ޖ ۆ঺ੋо sܳ ઱ઁ۽ ��ੌ(Ә) য়റ �दࠗఠ ࣗࢲ문ࢿ૑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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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와 실기 심의는 100년 만의 폭우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전남지부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 4명 중 3명이 결석하여 7월 29일 별도의 필기와 실기 심의를 받

게 되었다. 4명 중 1명은 전날 자동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실기 심의에 앞서 최소연 인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연일 내리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

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 및 실기 심의를 위해 협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

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것을 배우려는 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더욱 성장하는 것

입니다. 각 지부에서 열심히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환경이라 긴장하고 떨리겠지

만, 연습한 대로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달래 팀장의 소개로 심의위원 소개가 있었다. 규방다례 2급 심의위원으로는 최소연 규방다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1��֙݅੄ ಩਋ب ब੄  ݄ܳ 지 ޅ೮׮

૑դ �ਘ ��ੌ 협회 Үਭ੢ীࢿੋ ࢲ차문화৘੺૑ب사 �әҗ �ә ೙ӝ ߂ प

ӝ ब੄о ৌ۷׮� ���֙ ݅੄ ಩਋۽ ੋ೧ թࠗ૑ߑ੄ ࠺ ೖ೧о बп೧ࢲ 회

ਗٜ੄ ଵৈо ࠛైݺ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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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ब੄ܳ ޖ사൤ ݃ଢ଼׮�

ഈഥ ࣗध  l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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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박광옥 규방다례 전승교육사가 맡았다. 

생활다례 실기 심의위원으로 차영민 이수자, 김가

영 이수자, 강정자 이수자가 심의를 맡았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필기 및 실기 심의에는 각 

지부의 지부장과 회원 등이 심의를 위해 많은 도

움을 주었다.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인천지

부 최지원 지부장, 이림 전북지부장, 김미숙 강원

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황미경 경남

지부장을 비롯하여 강의옥 감사, 이금숙 이사, 변

명선 이사, 신연서 이사, 최점순 이사, 문차남 이

사, 류소영 이사, 최성미 규방다례 장학생, 최진숙 

전문사범 등이 도움을 주었다.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에는 이은실 외 9명, 2급 필

기 및 실기 심의에는 임현섭 외 11명이 실기 및 심

의를 보았다.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들은 평소 

배운대로 필기 및 실기 심의에 임한다고 하였지만 

자주 실수를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았다고 입을 모

았다. 필기 및 실기 심의 대상자들은 “필기 및 실

기 심의를 보면서 우리 차문화를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ഈഥ ࣗध  l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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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강원 강릉엔 寒松亭이 있

다.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한송정이 있던 자리 곁에 茶泉,石竈,石臼 등이 있었는데

이를 화랑의 茶道遺蹟이라 하였고,

또 이 유적지를 가리켜 述郎仙人이라 하였다. 

신라 진흥왕때 4명의 화랑, 永郞, 述朗, 南郞, 安祥 등 화

랑도들이 명산 대첩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련하며 차

를 마셨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랑들이 유람하며 

차를 끓여 마셨다고 알려진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다. 또 고려시대 이후 詩文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퇴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면종 때의 문신인 老蜂金克己(1148~1209) 茶事의 

達人으로 노봉의 詩 에서도 이미 “돌 아궁이는 내뒹굴어 

이끼가 끼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송정에서 연

회도 많았다고 전한다. 이풍경을 보면 한송정의 모습을 

그린 듯 한 느낌이다.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사상과 茶詩에 대한 硏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한송정 (寒松亭)

ଷਖ਼ ࣘ ੋࢤ을 Ӓܻ׮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가나다 순)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  ࠗ사ߑ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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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김미숙

ъ ਗ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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Ҋ۰ ׮ࢶ(ᔺၟ)੄ ݓ을 য়טী ۰࢓غ

지난 6월 14일, 춘천 청평사에서 열린 제3회 선다

문화축제가 ‘고려의 숨결을 담다’라는 주제로 강원

지부에서는 3회째 김미숙 지부장 총괄 기획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광 속에

서 열린 이번 축제는 불교의 전통과 한국 차문화

가 어우러진 뜻깊은 자리로, 많은 사부대중과 시

민, 관광객들이 함께했습니다.

1부 대웅전에서는 허응당 보우선사, 설잠 김시습, 

진락공 이자현을 선양하는 추모 헌다례제를 법고

와 육법공양 의례를 시작으로, 승무, 화청, 강원지

부 특히 회원들의 다선일미(茶禪一味)시연, 獻詩

낭독 등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

을 바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되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녹차·황차·보이차·가루차 등 다양

한 차를 맛보는 차 체험, 차 명상 체험, 어린이, 가

족들에게 우리의 전통다례를 함께 체험해보는 인

성차예절 체험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차 명

상과 전통 다례 시연을 통해 차 한 잔 속에 깃든 고

요와 화합의 정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통 체험을 넘어, 고려 선다

(禪茶)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한마음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화합의 장이 되었습

니다. 청평사와 함께하는 선다문화축제는 앞으로 

한국 차문화의 보급과 아름다움 차와 인성을 널리 

알리고, 선(禪)과 다(茶)가 주는 깊은 울림을 전하

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Ӗ_강원지부 사범교육생 박복순

҃ թ 지 ࠗ

지ࠗ੢ 황미경

긴긴 사범반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개인 사

정으로 1년을 쉬다 보니 종강식에 대한 감회가 남

다르다. 

사범반 종강식에는 <한국의 차문화사>와 71기 

교재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동안 개강, 생활다례, 

차음식 (정과 만들기) 제다실습, 한국의 차문화, 

규방다례, 차의 날 전국차인큰잔치, 차의 고전(다

경)까지 바쁘게 달려왔다. 

종강 후에도 자격검정 준비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

일에 생활다례, 선비다례, 규방다례 연습을 계속

하고 자격검정까지 보았다. 심의를 받고 보니 매

번 지부장이 먼 길 동행하시고 연습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선배님들의 수고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선배님들과 교육부장님 지부장

님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사 71기 ઙъधبച৘੺지ޙ차ࢿੋ
੗ѺѨ정 ब੄ܳ ా೧ ࢿ੢

Ӗ_68기 정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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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용을 넘어 심신을 가다듬고 인격을 수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웃음치료(Laughter Therapy)는 

인위적인 웃음을 유도하여 실제 웃음처럼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치료적 활동인데 여

기에 다례를 접목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내기지만 제대로 배워 이런 고급 프로그

램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심만 가지던 차생활에 입문하여 71기 사범 교육

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십자 활동과 웃음 치료사 활동을 하던 중 

선배 사범의 권유를 받고 경남 지부에 등록하였습

니다. 1학기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 참 유용하고 

평소 관심 가지던 분야라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느

덧 봄학기 종강식을 하고 보니 다음 학기도 기다려

집니다. 

다례는 차를 마시는 예절이자 수행 방식으로, 단순

차ޙച Үਭҗ ࠉ사
ݾ੽ ܐ۹와 ਓ਺஖׮

Ӗ_71기 사범반 이수정

이 마중물이 되어 두 번째 모임이 성사되었는데 

식사와 차가 어우러지고 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더해져 단순한 차 모임을 넘어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모임

에 대한 의미와 가치, 지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깊이 있는 차담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제안이 나왔는데 

광주지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차를 나누고, 

차인의 품격과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도 따

뜻한 차문화를 전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었

다. 이러한 뜻을 모아 탄생한 모임이 바로 “품다회

(品茶會)”이다.

‘품다회’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차를 음미하는 ‘품다(品茶)’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다. 

작지만 깊이 있는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된 ‘품다’는 

광주지부의 품격을 지키고, 차문화의 가치를 넓혀

가는 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주지부가 더욱 살

아 숨 쉬는 공동체로 성장해가길 기대한다.

ҟ ઱ 지 ࠗ

지ࠗ੢ 박혜란

2025년 7월 26일,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는 광

주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회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모임을 했다. 

점심 식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이어 김보련 전

문사범이 운영하는 마인디심리상담 & 치유센터에

서 진행된 2차 모임을 했는데 박점희 사범께서 특

별한 차를 준비해주었다. 먼저 정성껏 우려낸 금

실금아차를 내어주시며 차의 깊은 향과 맛을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대엽종 백차와 우롱차

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제공되어 다양한 차의 풍미

를 경험하며 차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욱 느

낄 수 있었다.

모임의 시작은 교육생대표 69기 이경성 선생께서 

“우리 한번 모이자.”라며 모임을 주선하였고 이것

차ੋٜ੄ ಿ Ѻ ੓는 ݽ੐
 rಿ ഥs׮
੐੄ द੘ݽ 을 ಿ는࢚ࣁ

Ӗ_전문사범 민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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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ઑച޷

Ү ష 지 ࠗ


�೟֙ ࢤҴઁ೟ਗ Ҋ١೟ ࠄੌ 2೟֙

স ૓೯ࣻ ۹׮
׮ࢲәী খ੢ࠁ ചޙী ਋ܻ 차ࠄੌ

교토지부는 올해 인터네셔널 스쿨인 교토국제학

원 중고등학생 총 120명에 대한 한국 차문화 과외

수업을 맡게 되었다. 교토국제학원은 일본 고교야

구에 있어서 이름난 명문교로 인정받고 있는바 올

해도 고시엔구장에서 결승을 향하여 승승장구 중

이다. 

5월 10일 고등학교 3학생, 6월 21일 고등학교 2학

생, 각 30명부터 25명 단위로 생활다례 체험과 수

업을 진행했다. 2인 1조로 다구를 사용하고 일본 

다도와 한국의 차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어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학생들은 소감을 말했다. 

대한민국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입고 한국의 다기

로 한국의 녹차와 다과를 먹었으니 둘도 없는 추

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이 학교는 모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

도 그 목적으로 과외수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

며 여기에서 다례수업을 우리 한국차문화협회 교

토지부에 맡겨주었다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

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으

로 인하여 뿌리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일본인이 

70 프로에 달한다고 한다. 지도하는 교토지부 회

원들도 일본인 한국인이 반반이 섞인 단체이며 한

국전통문화를 매개로 어울리면서 서로를 깊이 이

해하면서 우정을 깊이 나누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가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

과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후반기는 고

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생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새롭게 만날 젊은 친구들과의 만남에 가슴 설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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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님을 모시고 동대구역에서 서울 한국차문

화협회 가는 ktx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책을 한번 

훑어봤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배운 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시험은 고생

스럽지만, 분명하게 정보를 입력할 기회다. 

아는 것도 문제는 어렵게 느껴진다. 폭우로 인하

여 철로가 무너졌는지, 기차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 서울에 도착하니 시험이 시작되

고 있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문제지를 들었다. 조

금씩 생각이 난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규방다례와 

선비다례 심의가 있었다. 행다 심의를 보고 나니 

정리가 되면서 이래서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지도사범 2급 심의 2

명. 함께 간 동기 성우용 선생님과 박경숙 지부장

님 셋이서 서울역사를 왔다 갔다 하며 맛있는 음

식도 먹고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언가 홀가분 하지만 뿌듯한 시간이었다. 차와 

인연이 되어 함께 하는 시간이 보람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Ӗ_지도사범 교육생 최수연

지ࠗ੢ 박경숙

사 द೷җ ब੄بച৘੺지ޙ차ࢿੋ
ҕࠗܳ ా೧ ઁ۽؀ ই는 ҅기о ׮غ

؀ 구 ҃ ࠘ ઁ 1 지 ࠗ

참여한 분들에게 이벤트로 귀한 청병 1편과 숙병 1

편 선물로 이은영 전문사범과 차영민 부회장님께

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다. 차를 기증해 주셔서 

종강식 이후 서울제1지부사범회를 하며 품평을 해

보며 마셔 보았으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지ࠗ ઙъधࢲ

৻ࠗ ъ사ܳ ୡࡂ ౠъਵ۽ ૓೯
지ࠗ੢ 이기분

ࢲ ਎ ઁ 1 지 ࠗ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제1지부는 차향이 

가득한 가운데 종강식을 마쳤다. 차영민 부회장님

과 이사님들이 함께 했다. 또한 차를 알기 위해 사

범들께서 새로이 관심을 보이는 예비차인을 모시

고 오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3급을 공부하시고 마

무리하시는 교육생들과 3급, 2급 시험을 남겨둔 채 

설렘과 호기심을 보이는 회원님들도 참석했다. 

이기분 지부장은 종강식 인사말로 고 김옥희 지부

장님 이야기를 인용했다. 김옥희 전 지부장은 “평

소 차로 만난 인연 건강해야 자주 뵙습니다. 차가 

내어준 인연 깊이 간직해 주길 바라다.”라고 했다. 

이번 종강식에는 이기분 지부장소개로 성균관대 

송우 한용화 교수님의 ‘보이차 바로 알기’ 특강이 

있었다. 

Ӗ_지부장 이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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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음, 흑임자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화

를 맛보았다.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하며, 나는 다시 한번 느낀

다. 차와 다식은 단순한 전통음식이 아니라, 사람

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해외로 나가는 한 

교육생이 가져갈 그 작은 다식 몇 점이, 낯선 땅에

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지도 모른다. 그

것이야말로 차와 다식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

까.

다음 학기에도 우리는 다시 모여, 계절을 담은 찻

잔을 돌리고 손끝의 정성을 다식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전통은 또 한 번 새롭게 태어

날 것이다.

지ࠗ੢ 박광옥

ࢲ ਎ ઁ 2 지 ࠗ

차와 ׮ध
 사람җ 사람을 잇는 ܻ׮ 

기 Үਭ ઙъ ࣻস 이야기߈࢚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차문화 교육은 유난히 따뜻

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 주제는 ‘다식 만들기’. 사군자와 길상 문양을 

본뜬 목판에 반죽을 꾹 눌러 찍어내면, 계절의 색

과 향을 머금은 다식이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

번 수업에서는 흑임자·쑥·치자·백년초를 이용해 

오방색을 구현했고, 이는 단순한 색감 이상의 상징

성을 지녔다. 오방색은 우리 전통에서 건강과 길

상(吉祥)을 뜻하며, 차와 곁들일 때 그 의미가 한층 

깊어진다.

수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기

울였다. 그중에는 곧 해외로 떠나는 교육생도 있었

다. 그는 “멀리서도 한국의 차와 다식을 전하고 싶

다”라며 손끝으로 반죽을 다듬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원예가처럼 

진지했다. 이번 실습은 그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니

라, 한국의 멋과 맛을 전하는 ‘문화 사절단’으로서

의 준비 과정이었다.

다식은 겉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만드는 이의 마음

과 손길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음식이다. 차 온도와 

향이 맞아야 비로소 제빛을 발한다. 

우리는 이날, 녹차의 은은한 떫음과 쑥 다식의 봄 

지ࠗ੢ 김태임

ই ࢑ 지 ࠗ

ୌউ ҟ࢑؋ 이ޙ정ਵ۽ 야৻ࣻস
੗ো을 ࢖ ߩই 차۽ ৈܴ을 ա׮

아산지부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광덕산 이문정

으로 회원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다녀왔다. 광덕산

은 역사와 자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천안의 명소

로 공기도 맑고 사방이 녹음으로 우거져 마음을 깨

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다도반 회장님이 

쪄온 쑥떡이 차맛을 높여주었다.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며 하는 차공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번 야

외수업이 가을 야외수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서울에서 초등학생 38명이 다

도체험을 신청했다. 다도체험은 더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

울에서 선생님들의 인솔 아래 외암리 다도체험장

ୡ١೟ݺ�� ࢤ ৻암ܻ ب׮୓೷
차와 ৘੺을 ా೧ ੋࢿҮਭ

Ӗ_전문사범 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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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부는 해마다 향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

로 충·효·예 교실을 열고 있다. 이번에도 아산지부

에서 유림회관 3층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실을 실시했다. 

어느 때보다 폭염으로 힘들 때 초·중학생 50여 명

은 2개 팀으로 나눠 예절교육을 진행했다. 더운 날

씨에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더없이 기특하고 예

뻐 보였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냉차를 제공하자 

에 9시 50분에 도착했다. 오전엔 예절과 다도 체험 

오후에 마을 답사로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새벽부

터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도 학생들은 선생님들 

여기저기에서 “차를 더 주세요.”라고 말했다. 더위

를 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없이 자랑스

럽고 가르치는 내내 보람찼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체험이 학생들에게 차

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차문화에 관심을 두고 차를 

마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ৡনೱҮ ೞ҅ ৘੺Үਭ
ୡh઺೟5 ࢤ�ৈ ؀࢚ ݺ 

다. 날씨가 더워 시원한 냉차와 연잎차로 한 학기

를 뒤돌아보며 다담을 나눈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

을학기는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 가을 차문화 탐방

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종강식을 마무리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아산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

가지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

지부는 종강식을 했다. 회원들은 이번 폭염과 폭

우에도 모두 무탈해서 다행이다. 종강식에는 사범

들이 콩국수로 점심, 교육생이 떡과 다과를 준비했

಩৏ ࣘী ই࢑지ࠗ ઙъध
о을 차ޙച ఐ١ ߑ ੄Ѽ Үജ

아산지부는 지난 15년 동안 외암리 무료 차시음 및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 우리 차를 배우려고 오는 분들 많다. 차를 많이 

알고 있는 차인도 있고, 차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다. 다양한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과 소통

하고 차를 가르치는 일에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

로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번 여

름도 차시음 및 예절교육을 받으신들 때문에 여름

이 알차고 보람되었다. 

৘੺Үਭ ߂ 차द਺ ܐޖ উز 15֙
੹Ҵ੄ 차ੋࡺ ইۄפ ৻Ҵীѱب Ү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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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

지ࠗ੢ 최지원

ੋୌ नݺৈҊ ࢤഝ۹׮ ࣻস ૓೯
द೷ਵ۽ 지஘ ೟ٜࢤীѱ ਤ۽੄ दр ׮غ

2025년 7월 인천지부 사범 지도로 신명여고 생활

다례 수업을 진행했다. 일주일 동안 1학년과 2학

년 2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활다례 

수업은 사범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협조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수업을 위해 인천지부 전문사범 과정의 선생님들

도 함께 참여한 이번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

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천지부는 매년 신명여고에서 다례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신명여고 다례수업은 일반 교실이 아닌 예절실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절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다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새삼 

대견스러웠다. 다식과 함께 차를 마시는 다담 시

간에는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상큼하기 그지없었

다. 시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힐

링 시간을 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마지막 종강식에서는 

‘홍차’ 를 중심으로 차의 맛을 체득하는 뜻깊은 다도

의 정신처럼, 서로 아끼는 마음이 한자리에 모여 배

움도, 우정도, 따스한 차 향기처럼 은은하게 이어졌

다. 

2025년 하반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를 소망한다. 

Ӗ_제70기 교육생 박하숙 Ӗ_전문사범 이윤희

올해 상반기 인천지부에서는 차 향기 가득한 다양

한 활동들이 있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둘러앉

아 나눈 정겨운 차 한잔은 선 후배 간의 우애를 깊

게 했고, 보성의 푸른 차밭으로 떠난 차밭 체험 활

동에서는 찻잎을 직접 따고 덖으며 차의 가치를 몸

소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땀방울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 그리

고 한줄 한줄 정성스레 찻잎을 비비던 손길이 오래

차ߒ ୓೷을 ా೧ ೞա ػ ੋୌ지ࠗ
ೞ߈기ীب 차ೱ оٙೠ ੋୌ지ࠗо غӡ ׮ۆ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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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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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는 지난 7월 12일 광주 전통문화관에서 

2025년도 1학기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과정 종

강식을 회원 및 졸업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는 규방다례 시연, 2부는 무아차회로 진행했

다. 1부 규방다례 시연은 주인 서난경 지부장, 돕

는이 정경미 교육생, 큰손님 이정희 이사, 둘째 손

님 박숙희 전문사범, 셋째 손님 박선희 전문사범, 

나레이션 나혜영 전문사범이 참여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무아차회는 이정희 이사의 차명상 지도로 이

루어졌는데 일상에 지친 자신을 위로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종강식에는 지난 차음식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류석진 지도사범이 떡 케이크를 준

비해와 모두가 커팅식을 하며 종강식 내내 회원들

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한편 이날 종강식에 앞서 오전에는 생활다례와 선

비다례 연습이었는데 참석한 김홍길 지도사범 교

육생(가나안 요양원 원장)은 “회원들 간에 협력이 

좋아 너와 내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고 회원 모두

가 한마음으로 지부를 위하니 전남지부가 앞으로

도 이 에너지를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

다”라고 말했다.

Ӗ_지도사범 교육생 윤선웅

전남지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4일 양일간 목

포 제일로 유치원에서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를 시행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직무연수에

서는 인성 8 덕목과 생활차 행다법을 통해 유치원

생들에게 차를 쉽게 접하게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찻자리 연출에 필요한 다화 꽃꽂이도 가르쳤

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고경희 원감은 차를 우리

는 행다법에 “예가 있고, 협동, 배려, 책임, 존중, 

정직, 효가 있으며 특히 소통하는 방법으로 차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이를 원

생들에게 알려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차문화 보급

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화 시간에 참석한 이언더기 선생님은 “앞으

로는 길가에 야생화 한 그루라도 사람들에게 힐링

을 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겠다”라며 입

가에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차문화

를 이해하고 인성교육에 앞장서겠으며 기회가 되

면 연수를 지속해서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

ઁ ನݾ ࢲਬ஖ਗী ۽ੌ

Ү૒ਗ ৉۝ ъച ૒ޖোࣻ
೯ߨ׮을 ా೧ ࣗాೞ는 ߨ을 ߓ਋׮

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펼쳐졌다. 전남지부

는 전통차 찻자리, 생활다례 행다, 가루차 행다 체험

광주 국제 차 & 티푸드 박람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150여 개 관

੹թ지ࠗ Ҵઁ 차 � ౭ ಹ٘ ߅람ഥ ଵৈ
֣차
 оܖ차 ೯׮ ୓೷ ب와

Ӗ_이사 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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Ӗ_2급 지도사범 교육생 강귀순

전남지부는 지난 6월 29일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에서 퓨전 다식 만들기 수업으로 오란다를 만들었

다.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업은 이승희 

명인(2급 지도사범 교육생)의 깜짝 레시피에 서난

경 지부장의 녹차를 이용한 오란다를 선보여 또 다

른 차음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수업에 참석한 박성혜(준사범)은 “나누고, 챙

기고, 솔선수범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2급 지도

사범 진학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남지부 

회원들은 8월 15일 ‘해남에 다녀왔습니다’에 모여 

8월 23~24일에 열리는 하계연수 때 ‘녹차 품은 강

정’과 ‘녹차 품은 오란다’를 만들어 가져가 전국 회

원들에게 나눔 행사를 할 예정이다.

r֣차 ಿ਷ ъ정sҗ

r֣차 ಿ਷ য়׮ۆsܳ ٜ݅׮
ೞ҅োࣻഥ ٸ ੹Ҵ 차ੋԋ ઁҕ

남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겠다”라고 포부

를 밝혔다.

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평 받았다.

지도에 나선 박숙희, 박선희 전문사범은 교육생들

에게 평상시의 차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박

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차를 직접 접하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서명주 이사는 “늘 단합된 전

남지부 회원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협회의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격려하시고 “(사)한국차문화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정주 지도사범 교육생(땅

끝차회 회장)은 “언제나 느끼지만, 전남지부의 나눔

의 정신과 단합은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해

Ӗ_지도사범교육생(2025년 재무) 전미란

지부장 이  ܿ  

੹ ࠘ 지 ࠗ

թਗ۹׮ਗ ѐਗध
ೠҴ 차ޙച੄ ࢿ੢җ ੹౵ী ֢۱

지난 6월 27일 전북지부 남원다례원 개원식이 있

었다.

남원 출신 1급전문사범인 정다교 사범이 다례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수업을 함께 할 수강생들

과 함께 기초반 개강식을 겸하여 개원식이 진행되

었다.

이림 전북지부장과 박영심 수석부회장, 전서령 사

무국장을 비롯하여 남원지회 박점복 사범, 이영숙 

익산중부지회장과 전문사범이신 최병이 다례강

사, 이성자 익산지회장이 멀리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박영심 부회장의 사회로 식이 진행되

었으며, 양옥임 전문사범이 생활다례 시연을 해주

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이림 지부장께 감

사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차문화를 함

께 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남이 하늘이 준 선물로 여

겨집니다. 응원해주시는 마음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차를 즐기고 소통하

면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더불어 성장

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례원을 열게 되었습니

다. 함께 가요 우리!”

정다교 다례원장의 말이다. 남원다례원이 지역을 

넘어 한국 차문화의 성장과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

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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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다례원은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남원 광한루

원에 있는 예루원에서 차향 가득 한옥에서 “한복 입

고 다도예절 배우기”와 “얼씨구~ 좋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화인당 주관으로 진행했다.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에는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다도예절과 전통놀이 무료체험으로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차를 대접하고 다도예절과 전통놀이를 즐

겼다. 

차ೱ оٙೠ ೠৠ թਗ ৘ܖਗীب׮ ࢲ৘੺ 
թਗद޹җ ҙҟё ؀࢚ਵ۽ ૓೯

Ӗ_전문사범 정다교(인숙)

݃਺을 ة׮이는 ൧  সࣻب׮݂ 
؀೟ࢤҗ ੌ2 ੋ߈�ৈ ݺ �઱р पद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가 주

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지원하는 다도수업

이 대학생 및 일반인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여름

방학 동안 저녁 7시~10시 4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림 전북지부장의 직강으로 6대 다류를 고루 소

개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가 이루어졌다.

1차시에는 녹차와 가루차를 직접 우려 마시고 ‘내 

마음은 지금 무슨 빛일까? 사유해보기, 2차시에

는 황차와 홍차 티 테이블에서의 행다법, 3차시에

는 백차와 청차로 개완 행다법을 익히고, 마지막 4

차시에는 자사호를 사용하여 흑차와 보이차를 마

시며 ‘시간의 깊이만큼 우리도 익어갈까’라는 주제

로 자기의 마음자리 살펴보기를 하며, 차를 마시

며 차에 대한 궁금증들을 묻고 답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차ੋ௾ਖ਼஖ীࢲ ୽࠘지  ࠗ기۝을 ղࠁ이׮
차਺ध҃ো؀ഥী ݺ� ࢚ࣻ

6월 14일 차인큰잔치 참석하는 날. 우리 지부는 

몇 번의 회합으로 준비한 차음식경연대회 출품작 

11점, 다화 2점, 찻자리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했

다. 준비된 버스로 천안에 들러 아산지부 회원들

과 합세하여 행사장인 가천대에 도착했다. 

우수상인 한국소비자연합회장상을 수상한 김경빈 

회원, 장려상을 수상한 김선경 사범, 가작상을 수

상한 김희민 사범과 입선한 여덟 분의 수상을 거

듭 축하하며, 우리 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며 귀가

하였다. 

차인의 즐거움을 만끽한 하루였다.

지부장 ࣼ߅൞  

୽ ࠘ 지 ࠗ



95

차문화  2025 가을

94

茶情茶感 지ࠗ사ߑی

우리 지부 사범교육반은 2025년 1학기 7월 20일 종

강식을 했다. 

우리 교육장 효동원(孝東院)에 모여 하계연수 준비

를 하며, 지부장님과 1학기의 정담을 나누며 다음 

학기 만남을 기약했다.

1೟기 사ߧҮਭ߈ ૌѢ਍ ઙъध 
਺ ೟기 기ড׮

਋ܻ 지ࠗ 사ߧഥ
1೟기 ݃ݽ ܻޖ੐ ы׮

 ׮지׮ ೧ ਋੄ܳా ۰ܳߓ

7월 21일 효동원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했다. 더위를 피하고자 8월 모임은 하계연수로 대

체하기로 했다. 오늘은 김영희 이사의 지도로 ‘오디

청, 오디에이드’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사범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만

나 서로 강사가 되어 나눔을 즐기는 모임이다. 허

윤숙 총무부장은 한 학기 동안 고마움을 표하며 ‘앞

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우의를 다지는 모임

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대표로 말했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 ·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11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13명)

3급 자격취득자

2급-제25-1151호 

임O섭

2급-제25-1152호 

정O숙

2급-제25-1153호 

성O용

2급-제25-1150호 

윤O현
2급-제25-1149호 

박O유

2급-제25-1156호 

박O우

2급-제25-1157호 

이O윤

2급-제25-1159호 

이O서

2급-제25-1158호 

정O미

2급-제25-1155호 

고O나

2급-제25-1154호 

최O연

3급-제25-1076호 

변O민

3급-제25-1087호 

이O실

3급-제25-1086호 

최O희

3급-제25-1078호 

손O옥

3급-제25-1079호 

이O림

3급-제25-1081호 

전O이

3급-제25-1080호 

전O복

3급-제25-1077호 

변O석

3급-제25-1084호 

박O혜

3급-제25-1085호 

이O라

3급-제25-1083호 

김O태

3급-제25-1082호 

김O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茶情茶感

3급-제25-1088호 

하O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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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情茶感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1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13명)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11명)

지부 지부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3급 ·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2급 ·
번호 번호자격번호 자격번호

강원

강원

경남

경남

대구경북제1

대구경북제1

서울제1

서울제2

인천

전남

전북

강원

강원

경남

경남

대구경북제1

대구경북제1

서울제1

서울제2

인천

전남

전북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박○유

윤○현

임○섭

정○숙

성○용

최○연

고○나

박○우

이○윤

정○미

이○서

박○유

윤○현

임○섭

정○숙

성○용

최○연

고○나

박○우

이○윤

정○미

이○서

이 름 이 름

2급-제25-138호

2급-제25-139호

2급-제25-140호

2급-제25-141호

2급-제25-142호

2급-제25-143호

2급-제25-144호

2급-제25-145호

2급-제25-146호

2급-제25-147호

2급-제25-148호

2급-제25-138호

2급-제25-139호

2급-제25-140호

2급-제25-141호

2급-제25-142호

2급-제25-143호

2급-제25-144호

2급-제25-145호

2급-제25-146호

2급-제25-147호

2급-제25-148호

지부번호 자격번호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서울제1

1

2

3

4

5

6

7

변○민

변○석

손○옥

이○림

전○복

전○이

김○영

이 름

3급-제25-1076호

3급-제25-1077호

3급-제25-1078호

3급-제25-1079호

3급-제25-1080호

3급-제25-1081호

3급-제25-1082호

지부번호 자격번호

서울제1

전남

전남

전남

전북

전북

8

9

10

11

12

13

김○태

박○혜

이○라

최○희

이○실

하○덕

이 름

3급-제25-1083호

3급-제25-1084호

3급-제25-1085호

3급-제25-1086호

3급-제25-1087호

3급-제25-1088호

茶情茶感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한국차문화협회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5년 6월~ 2025년 8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6월 통장 입금

경남 · 유미현  / 부산 ·  이정옥, 이은숙, 윤명희, 김선희, 최경화 / 전북 ·  김기순, 김은순, 김재

선, 이난희, 정미영  / 충북 · 임미희, 김동례, 허윤숙, 전근화, 김선경, 전인숙, 정운경, 신승연, 

오정연, 이병숙, 윤기순, 한영선, 이정애, 김미정, 김은희, 권정희, 박미경, 서지연

7월 통장 입금

경남 · 김경희, 이숙련, 황미경, 하 식, 이서영, 안영선, 주영희, 정연상, 조경자, 안순덕, 이미

숙, 김둘자, 이영애, 정재윤, 안선희, 박영미, 박은화, 정태수, 강정자, 조희옥

8월 통장 입금

강원 · 윤석현, 박선유 / 경남 · 임현섭, 정환숙 / 대구경북제1 · 성우용, 최수연 / 서울제1 · 고

유나 / 서울제2 · 박제우 / 순천 · 이미란, 주혜란, 나원희, 조혜숙, 박순자, 안화자, 박혜숙, 이

강자, 김여옥 / 인천 · 이서윤, 박명모, 남미선, 김태전 / 전남 · 정경미 / 전북 · 이영서, 곽향미 / 

충북· 이원균, 허인영, 강유주, 이주연

특별회비(지회장)

익산지회장 · 이성자 (200,000원)

특별회비(임원)

이사 · 유미현 (1,000,000원)

이사 · 최정희 (1,000,000원)

이사 · 변명선 (1,000,000원)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회원 · 김지아 (300,000)

기타 · 정건영 (300,000)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박선유, 윤석현

경남지부 · 조경자, 박영미, 안선희, 박은화, 이미숙, 김둘자, 이영애, 안순덕, 정태수,

                안영선, 주영희, 김경희, 이숙련, 정연상, 정재윤, 이서영, 임현섭, 정환숙

대구경북제1지부 · 성우용, 최수연

부산지부 · 이은숙, 이정옥, 윤명희, 김선희, 최경화

순천지부 · 이강자, 김여옥, 안화자, 박혜숙, 박순자, 나원희, 이미란, 조혜숙, 주혜란

인천지부 · 이서윤, 남미선, 김태전, 박명모

전남지부 · 정경미

전북지부 · 이난희, 김재선, 정미영, 김기순, 김은순, 이영서, 곽향미

충북지부 · 윤기순, 전인숙, 김은희, 김동례, 정운경, 이정애, 한영선, 권정희, 박미경,

                이병숙, 임미희, 김선경, 정미영, 전근화, 서지연, 허윤숙, 김미정, 신승연,

                오정연, 이주연, 강유주, 이원균, 허인영, 윤지선

서울제1지부 · 고유나

서울제2지부 · 박제우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6월~ 2025년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ഈഥ ߊ੹ 기ࠗӘ ݽӘঘ ղ৉ ߂ ਋࣠ױݺ ܐ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ঌ݀׮פ

경수연 진헌다례 현금 찬조금 내역

이혜자 이수자 · 300,000원

강정자 이수자 · 200,000원

연규남 이수자 · 1,000,000원

조정미 이수자 · 300,000원

박경숙 이수자(대구) · 300,000원

규방다례직급자 일동 · 1,200,000원

경수연 진헌다례 지출 내역

한복+가채  3,100,000원

가루차 540,000원

악사 1,200,000원




